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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 一般事項

가. 翼 時 : 1989. 10. 6 ( U ) 10:00- 12; 23

나. 場 所 : 板門店 中立國監督s員會 會議室

다. 雙方 代表團

우 리 側 l 北 側

< 首席枕表 > < 團 長 >

宋 榮 大 박 영 수

( 南北赤+字會談 大韓赤 +字社 ( 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代表團 代表 兼 代辯人) 常務委員 )

< 枕 表 > < 代 表 >

率 峻 熙 김 광 수

( 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 朝鮮赤+寧會 中央委員會

代表關 枕表 ) 좇員 )

率 柄 雄 정 덕 기

( 南北赤十字會談 大韓赤十字社 ( 朝鮮赤十字會 中央委員會

代表團 枕表 ) .責任 指導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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會 議 錄





2 會 議 錄

<雙方代表 八場 및 人事交換 >

南 c宋榮大 ; :자주만나 반갑습니다.

北 c박영수 」:오래간만입 니다.

南 (宋榮大」 :악수 誇이하는 것 좋지요 燎

지난 며칠사이에 좀 쉬천습니까?

北 c박영수」 :예,오늘은 날씨가 좋구만 !

南 c宋榮大 」:예 출

南(李峻熙 ) :위, 오늘 잘 될려고 그래요 출

北c박영수 ; :구름한점 없는 날씨예요 를

南c宋榮大 ) :내가 지난번에 그때에 비오는 날 만났기 때문에 우리 淸北

赤十字會談이 雨期에 접어들고 있는데 , 앞으로는 를 해가 쟁쟁조이는 밝

은 날씨가 되도록 노력해 됩시다 했는데 오늘 오면서 보니까 날씨가 매

우 淸明합니 다.

이걸 보면 우리 人道主義奈業의 앞날이 상당히 밝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北c박엉수 J :오늘 발씨 . . . . . . .

北 c김광수t :오늘 날씨 좋았어 좌우간에 . . . . . . .

南c宋榮大 ) :지난번에 우리 接觸結果에 대해서 內外反應이 아주큰 것 같

아요.

우리側 言論들은 대체로 報道를 하기를 故치訪問團의 年內交換 似經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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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해서 雙方間 의견이 接近되었다. 또 이번 赤十字 實務接觸이 南北關

係에 물꼬를 틀것같다 하는 식으로 아주 肯定的으로 報道했습니다.

또 外信도 보니까 主要 世料通信들이 일제히 우리 接觸結果를 報道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봐서 오늘 우리 接觸에 內外의 關心과 期待가 더많이 쓸

리고 있는 것 같고> 따라서 우리의 責任이 더 重하고 어깨가 무거운것

을 느끼게 됩니다.

北c박영수; :우리가 赤十字會談을 하면서 北南對話의 역사가 이제 s l 8 a

이 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우리 赤十字가 7o年度 會談할 때에도 먼저 開拓者의

役割을 했고, 또 85年度에 84年度에 救護物資 引漆.引受f 이거 역사적 事

變이 아닙니까 ?

85 年度에 藝術團 .故鄕訪問團 成事시키고 이렇게 우리가 赤十字가 다른

누구 보다도 앞장시서 찰상 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좋은 일이

고, 그런데 요새 잘못하다가는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뒤질 수 있다하는

이런 憂慮가 조금 생긴단 말이예요 출

체 그러느냐하면 지금 政治人들은 벌써 統一方案들을 서로 내놓고는

그걸 이젠 하나로 討議하자 이런 段階까지 접어들지 않았어요? 그래 며

칠전에 우리 政府 .政黨 .團體 사이에서 그런 걸정을 하고 편지까지 보

네 고 . . . . . . .

그래서 우리가 잘못하면 다른 사람들 한테 떨어질 수 있했다. 그래

우리가 努力을 다그쳐야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 한가지 理解안되

는 그런 이야기가 우리 전번에 赤十字에다가 便綠를 依賴하지 않았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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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 政府 .政黨 .團體會議에서 採擇된 便紙를 當局하고 政黨 . 幽體

들에 傳達해 주십시요 했는데 ? 그걸 못하겠다고 赤十字가 그했단 말입니

다.

이거 원래 赤+字가 지금 北南間의 連絡通路는 赤十字밖에 없는데 赤

十字가 이것을 안해주면 야단이 아닙니까? 이거 統一을 위해서 좋은일

하자고 하는 것들인데 .. .. . . .

그런가하면 또 어제 우리한테 通知文 보냈던가요? 어제 通知文 보냈

지요t 그 무슨 佛敎團體들에서 보내는 편지를 우리에게 傳達하겠다 나와

발라, 우리가 해달라는 것은 안해주고 또 다른 團體들이 거기서 보내는

것은 또 赤十字가 하겠다고 그러J츠* * * * * * *

그래시 이런일이 지난시기 없었는데 今年에 들어와서 이게 몇린 反復

되는것 같아요. 그쪽 赤十字社에서 어떤 사람 付託은 들어주고 어떤 사

람 付託은 들어주지 않고 그래서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우리는 그저 連絡通路는 지금 하나 밖에 없으니까 출은일 하겠다는 사

람들 連絡료 노릇 우리 잘해 를시다.

南(宋榮大J :나는 이 直通誇話가 雙方 赤十字間에 架設되어 있는 만큼 이

直通零話를 통해서 意惡나 便紙를 傳達하는데 있어서 어디까지나 人道的

團的과 그밖에 南北關係 改善에 寄撫하는 目的에서 巡營이 되어야 한다

고 생각합니 다
출

이러한 見地에서 그동안에 雙方이 주고 받는 使紙나 通知文의 성긱이

人道的일 경우에는 우리 赤十字社가 主燎을 해시 處理를 해왔습니다. 그러

나 주고 받는 便紙나 通知支의 性格이 人道的인 것이 아닐 경우에는 예

컨대 統一問題라든가 政治問題일 경우에는 우리 政府 承認下에서 傳達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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務를 遂行해 왔습니다.

또 統一問題는 어디까지나 權限과 能力을 갖고 있는 雙方 當局이 中

心이 되어서 推進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赤十字가 人道主義劣業을 하는데 있어시 獨立性을 維持하되

자기나라 法 秩序를 遵守해야 된다구고 하는 赤十字의 原則과도 符合이

됩니다.

그런데 지난 29 日날 貴料j에서 우리한테 보내온 電話 通知文을 보니까

連席會識와 關料해서 南側의 當局 .政黨 .團體앞으로 便維를 보낼테니까 南

側 赤十字 連絡官t 나와서 받아가구 이렇게 되었었어요 출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받아보니까 이 性格이 人道的인 것은 아니다 이

겁니다. 해서 우리 政府와 協議한 結果 우리 當局 앞으로 오는 便紙

만 받아서 傳達해 주겠다 하는 뜻을 貴側에 通報했고 그 健維를 받기 위

해 지난 4蘿날 午後에 우리가 連終官을 板門店에 보내겠다 하고 通報

했는데 貴側에서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相應한 指置가 없었습니다 를

사실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 지금 박선생이 자꾸 이것을 歪曲해가지고

말씀하시 는데 이게 . . . . . . .

北c박영수 ) :자, 저 . . . . . ..

南 c宋榮大 ) :이제 가만계세요. 가만히 계세요 출

내가 아직 말 안끝냈으니까 *

北 c박영수 ) :이런데서 歪曲이라면 안돼요 聲

南c宋榮大 )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한가지 貴側에 당부하고 싶은게 있습

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앞으로 우리 赤+字 直通電話를 人道的 目

的 또는 그밖에 南北關係 改善에 寄與하는 目的 以外에 다른 目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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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利用하지 말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付託드리고 또 하나는 만

약 貴側 當局이 이번에와 같은 그런 類의 便紙를 우리側에 보낼려고 한

다면 南北 두 當局間에 進信協定이라던가 通行協定 같은 것을 締結토록

貴側 赤+字가 貴側 當局에 建議해 주기를 나는 바랍니다.

北c박영수 」:이제 무슨 歪曲이다 쥐다 했는데 ,그것은 完全히 不當한 말

이라고 내가 反麗을 하고 . . . . ...

赤十字가 人道的 團的을 띤 連絡만 한다. 물론 이것 해야지요. 自己

우리 赤十字니까 ,赤十字니까 그런 人道主義的인 問題를 連絡을 해야지요擊

그러나 우리 赤十字社가 7o年代에 合意한 事項이 있단 말입니다. 우

리가 이거 統一의 디팀돌을 마련해 나간다. 이것 赤十字가, 우리가 이

것 雙方 合意事項이거든요를 이건 우리 혼자의 생각이 아니라 그쪽하고

合意한 거란 말이예요 출

統一의 디팀돌을 마련해 나가려면 統一事業하기 위해서 좋은 일 하겠

다고 하는 이 連絡이야 웨 못해주겠는가를

連絡이 뭐,우리가 그 統一間題를, 連席會議 間題를 赤十字끼리 言출言誇출F

자는 게요? 워요. 그게 아니고 그저 대상들에게 便紙를 傳達해 달라는

것이거든요 출

그리고 人道的 精題만 해야된다고 하는데 ,그쪽에서 만꼭그렇다면 네일 傳

達하겠다는 佛敎團體에서 오는것도 그제人道的인 것인가 ? 그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는 것이지.......

그리고 또 지금까지 그쪽 赤十字에시 常局에서 오는 것은 連絡을 잘

해주었단 말입니다. 當局에서 오는 것은...... 그게 人道的인 間題는 아

니잖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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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이건 위 어떤 때는 人道的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줄때는 61

건 非人道的이 되어서 못받겠다고 하느, 그쪽에서 할때는 이 워 非人道

的인것 , 政治的인 것도 잘해주고 . ......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것이지 애당초 公正하게 原則을 세우고? 이런것

은 일체 못한다 하면야 우리가 패 그런 말을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얼룩덜룩하게 하니까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고T = L

리고 主要한 것은 앞으로 우리가 赤十字가 雙方 合意事項이 있으니까 統

一을 위해서 ,統一에 利로운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連絡을 받으려 고

할 때 그건 해주어야 된다.

우리가 雙方 合意事項이예요, 우리가 合意事項에 측라서 지니고 있는 義

務란 말이예 요

그건 춰 參考를 하시요. 내가 그저 오늘 처음에 만나서 이야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 오손도손 일을 잘해 나가야지 聲

南c宋榮大) :저, 朴先生 ! 조금 理解를 돕기 위리서 내가 한가지 덧붙이

겠는데 . . . . . . .

北c박영수; : 아니 , 그건 러 . . . . . 雌출

南 c宋榮大 」:가만히 계셔요 출

北 (박영수 」:理解고 뭐이고 없어요 . 다만 보면 그저 앞으로 다 그저 連

絡을 해주면 돼요 출

南 c宋榮大 ) :우리 赤十字# 7o年代初에 合意를 하기를 人道主義漆業을 잘해

서 그 結果로 統一에의 디팀돌이 되도곡하자 이렇게 合意를 했습니다.

北 c 박엉수 t :예 를

南(宋榮大) :그것은 分明히 해야되고, 또 지금 貰側에서 어느 것은 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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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것은 안받느냐 하는 이야기인데 ? 아까 내가 分明히 말한 바와같이

지금 우리側에서 便紙를 주고 받을 때의 그 基準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人道的 目的에 期하여야 된다. 및 하나는 南北鬪係 改善에 寄

輿하는 것이어야 된다하는 것입니다.

여기 人道的 目的에 관한 것은 우리 赤+字가 다 主管해서 합니다.

그리고 南北關係 改善에 寄與하는 것이냐 아니냐 하는 判斷의 與否는

우리 政府가 내리는 것입니다.

왜그러느냐 ?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統一問題는 責任과 權限을 가지

고 있는 雙方 當局이 中心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트地에서 우리側에서는 對北交涉 .交流의 窓口는 政府로 單一fb 되

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意味에서 내가 말씀드린 것이고L . . . . . ..

또 하나는 지금 貴側에서 이 電話利用을 어및게 해왔는가. 7o年代初

에 架設된 以後에 즉 連用되어 오다가 l976年부터 l984年까지 8年동안

貴側에시 電話를 一方的으로 斷絶시킨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分明한 記錄이예요 聲 또 이것이 再開된 以後에도 貴側에서 아

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人道的 團的 .南北朧係 改善에 寄與하는 目的 以

外에 다른 國的을 가지고 運用했습니다.

또 작년에 우리가 文敎部長官의 便紙를 그쪽에 보내려고 할 때에도 貴

側에서 便撚의 接受를 拒否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囑

그리서 나는 이것을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밝히자고 하는 것은 아니

J l , 이러한 前例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서로서로 注意하면서 이

直通電話 架設의 基誇趣旨에 할게끊 즘 찰 遲用해보자 하는 뜻에시 말

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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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박영수 ) :便紙傳達하고 하는 것을 무슨 當局이 判斷하여서 한다하는 것

도 맞지 않잖아요 ?

우리 赤十字가 獨立性의 原則이란 말이예요t 아까 宋先生도 이야기 한

것 처럼 .......

獨立性이라는게 절니까를 政治的 見解 .主張에 거기에 相關하지 말고 自

己가 判斷, 獨自的인 判斷을 해가지고 거기에 自己가 必要하다고 하며는

하는 일이 그게 獨自性이 아니겠오 ?

무슨 南北對話? 무슨 對話窓 를 政府로 一元化한다는 그런 主張까지 여

기 나와서 하는데 > 그런 것은 必要없어요 聲

對話窓 a -元化하여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하는 制題는 내가 여기

서 말할 수도 있는데 , 그야말로 그게 오늘 우리 接觸의 性格과 맞지않

는 것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일단 發言을 保留하겠는데 . . . . . . .

南 c宋榮大 ) :그런데 .......

北(박영수 ) :가만? 조금있어요 출

識立性이라는게 그렇지 않아요구 當局에서 決定해 주어야 한다. 赤十字

가 그러면 自己 獨自性은 뭘로 지컴니까를

우리가 7o年代 統一의 디팀돌로 돼가자 했고 그리고 基本 다섯가지

原則을 合意볼 때에도 r 7 . 4共間聲明 J의 精神을 具現해 나간다고 = L

했는데 ) 그렇다면 統一에 利름고 統一을 위해시 하겠다고 하는데 그것를

우리가 왜 못해주겠는가를

그리고 그쪽 政府에시 判斷하는 것도 그렇지요. 이게 北南關係 改善

에 利로운 것인가 利를지 않는가 하는 깃을 刻斷한다는데 , 아니 그래 統

一方案, 雙方 지금 當局에서 統一方案, 우리는 물론 8o年代에 統一方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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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놓았지마는, 그쪽에서 이거 9月달에 統一方案을 내놓았는데 그것 다 놓

고 같이 討論하자.

이게 그래 北南鬪係 改善에 利롭지 않다는 거란 말인가구 에이> 이

問題 이렇게 말하지는 말아야지 . . .. ...

南 c宋榮大 ) :朴先生 ! 이것 하나 물어봅시다. 가만 이것 블어봅시다
출

北 c박영수) :가만히 계셔요. 이제는, 이쪽 政權은 처음부터 . . . ... .

南 c李柄雄 ) :내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r獨立性 J이야기를 하는데 >가만계셔요. 내가 이야기를 할께

요 .

北 c박영수) :이야기는 아직 끌나지 않았단 말입니다
를

南 c李柄雄」 :獨立性 原則 이야기를 하는데 . . .....

北 (박영수」 :아t 이것 옹고집 보통 手段이 아니구나 .... ...

南 c李術雄 ; :獨立性 原則에 무엇이라고 되어 있느냐를

거기에 政治的 論爭에 介入해서는 안되초츠 .... ...

北 c박엉 수 ) :물론
*

南(奪柄雄 ) :政府의 國內法規를 選守하라고 理定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에서 便紙를 보낼때에 이것이 人道的이냐 아니냐 하는 것

을 判斷을 계서 보네야 될 것이예요 출

그렇지 않으면 그건 問題가 생기는 것입니다.

北c박영수」 :아, 이것 누가 우리 人道的이라고 그했나?

이건 人道的인 것은 아니지만 .... ...

南 c李兩雄 」:그래 그러니까 便紙가 또 .......

北c박영수」 :統一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말이예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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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c李柄雄) :내가 한가지 더 이야기 하겠어요 *

가사 우리가 便紙를 받는다 하더라도 ..'.''.

北(박영수 3 :예t이야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이런단 말이야.

南c李摘雄 ) :어떤 間題가 있느냐?

자 이러이러한 函體를 指定을 해서 보낸다고 하는 것은 경우에 어긋

난다 이말이예 요齋

北c박영수 J :무슨? 무슨 . . .. ' ' .

南c李補雄 )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또한 團體가 죽 있는데 그쪽에서 이

러이러한 團體에 赤十字가 傳해주십시오 하면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傳

합니까 ?

北c박영수 ) :왜,못 傳해주겠어요?

南c李柄雄 )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 .. '' .

北c박영수) :그쪽에서 왜 저 . . ...'.

南c李術雄 ) :政府當局하고 協讓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이 죠 .

北c박엉수 ) :交流推進委員會에서랑 보내는 便紙는 패 잘 脣達해 주어요 ?

南c事兩雄 ) :그러니까 우리가 協議를 해서, 안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協議

를 해서 받겠다고 그렇게 連終을 했는데 그쪽에서 안보냈지 요?

北(김광수) :그런데 왜 저 . . . . . . .

南(漆榮大) :가만, 내가 한가지 물어블시다

貴倒에서 人道主義 活動하는데 ?人道主義 活動하는데 貴倒 國內法規를 遷

守합니 까? 안합니 까?

北(박영수) :가만있어 ,이야기가 지금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

南c李柄雄) ;내가 그런 이야기를 안할려고 했있는데 貴倒에서 꺼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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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이야기예요 출

北c박영수 J :이야기가 마저 들어가니까 ''*

南 c宋榮大」 :자, 우리 이렇게 합시다.

이게 지금 우리 使命이 아니예요 출

北c박영수」 :가만있어t 가만있어 좀擊

내가 지금 이 이야기를 즘 整理를 해야되겠기 때문에 이야기를 계속하

자고 그했는데 ? 이 柄雄先生 아주 團執을 쓰면시 고 들어오니까 方法

이 있는가.

그래 내 . . . . ...

南c李柄雄」 :경우에 어긋나는 이야기는 하지 맙시다.

北c박영수」 :이것 가지고 더 이야기를 하지 맙시다.

南c宋榮大 ; :좋습니다. 그럼 우리 .. .. . ..

北(박영수) :앞으로 오손도손 漆議를 해서 잘해나가면 돼요. 자 0]7-1] .......

南c李柄雄 ) :하여간 그쪽에서 이제 찰 진정을 해서 時間이 많이 갔는데 출

南c宋榮大」 :자,이재 時間이 없으니까 會談 시작합시다
聾

北c박영수」 :整理를 하고 會談을 합시다.

南(宋榮大 J :지난번에 우리가 合意하기를 오늘 會談은 非公開로 하기로 했

.기 때문에 일단 그런 方向으로 進行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非公開같으면 자리를 조금 整理해야 되됐지요?

北c박영수; :글제 t그저 내 전번에도 말을 했지만 뭐,赤十字會談하면서 자

꾸 非公開 ,非출開하는것 그다지 좋지않고, 출직히 말씀을 드리면 . . .....

내 이 記者들 지금 뭐 열성적으로 取材하는것, 이쪽 봐달라 저쪽 봐

. l 7 -



달라 그 付託 들어주기도 힘든데 >이 사람들이 여기 나敦다가 會談內容

전혀 듣지도 못하고 들어갈 바에야는> 우리 記者들은 지금 5oo 里 길을

달려왔는데 ,될하러 여기까지 오겠는가? 平壤에 앉아서 네가 올라가서 記

者會免하면 되는건데 출

그래 그런 意味에서는 내 생각에서는 원래는 우리 赤十字 原則이 또

있지 않습니까구 이 公開性 原則이거든 ?

다 내어놓고 f그래야 이제 우리 雙方 赤十字가 일을 하는데, 아 이것

많은 사람들이 보고 아f저 어느 쪽에서 잘못한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批判도 를 받아야 돼요, 우리가. 또 그래야 우

리 奈業이 잘 돼나가는 것이고 . . .. . . .

그런 意味에서 나는 딱 公開로 했으면 좋겠는데 그쪽에서 뭐y정非公

開로 하자고 그러니까 어찌겠어 출

雙方會談인데 한쪽에서 公開로 하자고 그했는데 해주어야지 뭐 ....'..

南c李峻然 ) :아니>지난번에 合意를 하지 않았어요?

北(박영수 ) :위,그것가지고 계속 싸움하겠어요?

非公開로 합시다? 그러면 譽

南(宋榮大 ) :合意事項은 遲守하는게 會談進行에 도움을 준다. 이 말이지 요譽

北c정덕기 ; :춰? 원래 좋은 일 하는데 다 듣는데서 하는게 좋지요. 난

위 .......

南(李柄雄) :아니 實質討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요 출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오늘은 매듭을 지어야지요 聲

南c宋榮大 ) :누구의 要求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合意事項을 지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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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c박영수」 :뭐, 저 그런 것 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겠오?

그만하고 그저 場內理撚이나 하고 . . .....

南 (宋榮大 ; :자,그러면 우리 記者先生들 조금 場內整理에 協諸해 주십시

_a_

北c김광수 ) :뭐, 좋은게 ?

南(李柄雄) :글때> 우리도 좋은 것 많이 가져 왔는데 ?그쪽에서도 좋은것

많이 가져왔겠지. c一同웃음 )

北(정덕기 ; :우리는 그저 한번 올 때마다 진짜 5oo里길 걷습니다.

南c李柄雄」 :글페,먼 길 오시느라고 手苦하셨습니다.

北c정덕기 ) :그래서 올라갈 때 를 좋은 消息 가지고 올라가야 되겠는라

南c李峻熙 ) :그 동안에 뭐 硏究 많이 하신 모양이네요?

北(정덕기 ) :아, 예. 이거 좋은 消息가져가야 되겠는데...... .

南(李峻熙 」:어제 내려왔습니까?

fk (정덕기 ) :예출

北(박영수) :오늘 io月 6曆 아녜요? 내일 모레가 寒露란 말이예 요 , 節

氣로 寒露가 이제 찬이슬 내린다는 季節인데
를

지금 季節的으로 말이죠. 金剛山에 가봐야된다t 지금 金剛山에 가 보아

야 된다.

난 매해 이 季飾에 lo月5日부터 lo日 사이에 金剛山에 꼭 저 K

養,休息을 가5데t그단중이라는 것은 뭐 이거 말로는 다 表現치 못하

죠 .

그래서 金刷山 가을 이름이 뭐냐 하니까, 내가 그 전에도 언제 한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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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야기한 기억이 있는데 楓嶽山이라고 를

南 c宋榮大 ) :그래요 출

南(李柄雄) :그래 ? 그래요 燎

北c박영수) :그래 이 丹楓든 것을 보면 저도 모르게 이 마음이 흥분되

고 아주 장쾌해지츠츠 * * (

한번 後에 한번 같이 찰시다.

南c李柄雄) :後에 아니라 今年에 가도록 한번 가도록 주선을 해보세요.

南(宋榮大; :우리가 뭐 先導的 役割을 하자고 했는데 . . ... ..

北c박영수; :아? 그렇지요 톨

南(宋榮大」 :우리가 먼저 왔다값다 할 수 있는 길을 터야지요 *

이 첫發言 問題는 지난번에 우리가 면저 했으니까 오늘 朴先生 먼저

하시지 요 출

北c박영수} :워t그말 하지 않아도 내가 할려고 그했어요. c一同웃움)

南 c李柄雄 ) :오늘은 좋은 消息인 있어야 할 것 같은데 .:.....

北(박영수 ) :내가 그러면 오늘 接觸에 임하는 우리側의 基本立場에 대해

서 發言을 하겠습니다.

< 北側 基本發言 >

甫側代表여 러분 !

지난 9月27 日 우리들은 이 자리에서 北南赤十字會談이 中斷된 때로부

터 4年만에 처음으로 實務代表接觸을 가지였습니다.

그러나 遺憶스럽게도 우리들의 첫 接觸은 기대와는 어긋나게 아무 結

實도 보지 못하였습니다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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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北과 南으로 흩어진 家族, 親戚들과 온 겨레는 모처럼 마련된 實

務代表接觸이 하루속히 成果的으로 結束되기를 한결같이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러한 기대에 副應하고자 한다면 마땅히 우리들의 接觸이 室

轉을 되풀이 해서는 안될 것이며 實質的으로 問題를 解決하는 對話로 되

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雙方의 立場과 誠意如何에 달려있는 問題입니다.

나는 오늘 第2次 實務接觸에 임하는 마당에서 眞實로 北과 南을 超

越한 民族的 立場에서 그리고 우리 赤+字人들에게 고유한 人道主義的 立

場에서 誠意를 가지고 上程된 間題들을 虛心하게 討議해야 하겠다는 點

을 强調하면서 , 同時에 우리들의 實務接觸이 早束히 成果的으로 結東되기

를 希望하면서 l次接燭에서 提起된 問題들에 대한 우리의 見解를 밝히

려고 합니 다.

다아는 바와같이 지난번 接觸에서 우리들 사이에 協議된 基本問題들은

北을 訪問한 人士들에 대한 問題와 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交換間題 t

赤+字本會談 再開間題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지금 內外의 關心이 集中되여있고 또 우리 赤+字人들로서

도 그저 지내보낼수 없는 切迫한 問題는 北을 訪間한 人士들에 대한 問

題입니다.

이와 關聯하석 우리는 貴側에 E료民聯 f 顧問인 文益煉牧師와 E全大

協:)代表 林秀卿學生t f派主敎iE義具現全國司祭團 ))代表 文奎鉉神父의 身邊

에 닥쳐오고 있는 危險에 關心을 돌리고 그들이 自由로운 몸이 되도록

應當한 努力을 기울일데 대하여 提起한바 있습니다.

우리는 이 問題가 어디까지나 北南赤十字團體들의 主要 關心事項으로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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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할 問題이며 따라서 웅당 이 마당에서 論議할 수 있는 問題라고

看散하고 있습니 다.

賣側에서도 잘 알고 있겠지만 赤十字團體들은 自己 活動에서 반드시 具

現하여야 할 基本原則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아닌 國際大會에서 確認.한 赤+字人道主義 原則입 니다.

第 2o 次 國際赤+字大會에서는 赤+字人道主義 原則에 대하여 일곱가지로

規定하였습니 다.

그 가운데서 人道性의 ?則과 公蒸性의 原則은 다음과 같습니다.

f 赤 + 字 는 苦痛이 있는곳은 어데를 莫論하고 國際的 및 民族的 資格

으로서 人間의 苦痛을 防止하고 輕減하기 위하여 努力한다.

그의 目的은 生命과 健漆을 保護하고 人間을 尊重케 하려는 것이다.:)

E赤 +字 는 閭籍f 人種f 宗敎的 信仰, 階經 또는 政治的 見解와 關聯하

석 差別을 두지 않는다.:)

이 原則에 따라 모든 赤+字團體들은 人間의 不幸과 苦痛에 대해서는

그것이 어떤 原因에 의해 어디에서 發生하였던 關係없이 그것을 가셔주

기 위하여 웅당한 努力을 경주해야 할 義務를 지니고 있습니다.

더우기 雙方 赤十字團體들은 北과 南을 莫論하고 分裂로 인하여 民族

이 겪고있는 不幸과 苦痛에 대하여 無關心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벌써 7o 年代에 北南赤+字會談이 統一을 앞당기는데 寄與해야

하며 統一의 디팀돌을 쌓아가도록 할데 대한 大前提에 合意한 것도 바

로 그러한 意圖에서 出發한 것입니다.

그린데 文鐘燥牧師와 林秀卿學生 , 文奎鉉神父로 말하면 추호의 私心도 없

이 오로지 44 年동안 持續되고 있는 료族分斷의 悲劇을 끝장내고 료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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的 和解를 圖謀하고 北甫對話를 促進시키며 民族의 宿願인 統一을 앞당

기려는 一念에서 共和國北半部를 訪間하고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平讓을 訪問하여 한 일이란 하나에서 부터 열까지 모두가 다

分裂의 苦痛을 겪고있는 우리 民族을 위한 것이였으며 나라의 統一을위

한 것이였습니다.

그들은 말을 한마디 해도 또 北의 該當機關들과 聲明이나 宣言을 採

擇하여 도 民族끼리 反目하고 漆視하지 말고 和解하고 團合하석 統一을 앞

당겨 나가자고 웨쳤을뿐 民漆앞에 罪로 될 일을 한것이 없습니다龜

따라서 그들은 어떤 경우에도 罪人으로 될 수 없으며 마땅히 나라의

統一을 .바라는 만사람들의 祝福을 받아야 합니다.

罪없는 사람들에게 억지로 法을 適用하여 拘束하고 處刑하려는 것은明

白히 人間의 尊嚴에 대한 經朧이며 사람에 대한 迫害行爲입니다.

그런데 人間의 不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것을 使命으로 하고있는 우리

赤十字人들이 그들에게 加해지고 있는 이러한 非人道的 處事를 어떻게 = L

대로 보고만 있을수 있겠습니까 출

더우기 文益煥牧師로 말하면 雙方 赤十字團體들의 事業對象인 離散家族

의 한사람이고 北에 와서 北南사이의 入道主義問題解決을 위해 努力한 사

람입니다.

Jbo11 와서 人道主義 問題를 解決하고자 努力한 사람이 바로 그것이

f罪))가 되여 苦痛을 받고 身邊에 危險을 당하고 있는데 人道主義 間

題解決을 直接 擔當하여 나서고 있는 우리가 이에 대해서 坐視默過한다

는 것은 民族的 見地에서는 물른 人道的인 見地에서나 道義的인 見地에

서도 온당한 處事라고 볼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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貴赤+字社가 人道主義 原則에 充實하다고 하면 政治的見解가 어떻든 相

關없이 文益煉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가 處하고 있는 不幸과 苦痛

에 대하여 강건너 불보듯 하지 말아야 하며 赤十字人道主義原則에서 =L

들이 自由로운 몸이 되도록 응당한 努力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意思일뿐 아니라 世界 良心들의 절절한 呼訴라는 것을

貴側은 잘 알아야 합니다.

지금 正義를 貴重히 석기는 l8o 餘個國의 人民들과 政黨, 社會團體, 출

界人士들은 思想과 政見의 差異를 濯越하여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5

奎鉉神父를 釋放시키라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출

지난 9 月 l 日부터 lo日까지 이딸리아에서 進行된 靑年赤十字會.合에 參

加하였던 찰남, 져메이커 ,자이르, 예맨아랍공화국 ,솔로몬제도, 잠비아, 에티

오피아 , 나미비아, 탄자니아, 리비아, 산토메프린시페 ,베르데갑, 앙골라, 71너1

-비싸우, 모잠비크,소말리아 ,마다까스까르 代表들은 林秀卿學生과 文奎鉉

神父의 澤放을 要求하여 9月lo 日 業同聲明을 發表하였습니다.

그리고 中國, 獨逸民主主義共和國> 릴남, 자이르, 예멘아랍공화국, 나미비아 t

리비아, 탄자니아, 솔로몬제도, 소말리아, 에티오피아, 잠비아, 마다까스까르 ,

모잠비 Jl , 앙골라, 기네-비싸우, 칠레,도미니카, 산토메프린시페 ,베르데찰, 에

파또르 代表들은 林秀卿學生과 文奎鉉神父를 釋放하기 위한署名運動에 參

加하여 i7o萬 6千2百餘名의 @己 組織成員들을 代表하여 署名文에 수표

하였습니 다 를

지금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t文奈鉉神父의 澤放運動은 世界各地에서 날

을 따라 더욱 擴大되고 있습니다 龜

世界의 목소리가 이러한데 交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와 피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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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눈 朝鮮의 赤十字人들이 어떻게 그들이 당하고 있는 不幸과 苦痛

에 대하여 外面하고 있겠습니까 를

貴側이 文益煥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 間題가 南朝鮮의 f 內政問

題f라고 하는 間題에 대하여 말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理致에 맞지 않

습니다.

文益漆牧師와 林秀卿學生 t 文奎鉉神父 問題는 南朝鮮 內部間題라고도 볼

수 없습니 다.

對話는 雙方사이에 進行되며 따라서 對話가 열리고 순조롭게 進行되기

위하여서는 一方이 他方을 刺戟하고 雙方사이의 關係를 惡化시키는 行動

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를

一方이 他方을 4J戟하는 行動을 하고 그것으로 하여 雙方사이의 關係

가 惡化되고 있는 條件에서는 애당초 對話가 열릴수 없으며 설사 열린

다고 하여도 그것은 순조릅게 進行되기 어렵습니다
龜

이것은 지난 北南對話의 歷史가 말해주는 客觀的인 現實입니다.

그런데 지금 甫朝鮮에서는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 攻擊하면서 文益煉

牧師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를 迫害하고 있습니다.

우리側 該當機關과 對話를 하고 좋은 合意를 하고 돌아간 文益燥牧師

와 林秀卿學生> 文奎鉉神父를 貴側當局이 彈壓하는 것은 明白히 對話一方

인 우리에 대한 좋지않은 態度의 表示로서 이것은 北南關係와 對話雰圍

氣에 影響을 미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營

우리는 우리가 北을 訪間한 人士들에 대한 問題를 本接觸에 上程한것

이 充分한 根據가 있다고 應信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貴側은 지난번 接觸때 우리의 蒸當한 要求를 그대로 받아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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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을 뿐 아니라 第l次接觸이 끝난 때로부터 열흘이 되어오는 오

늘까지 아무런 措置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聾

o1o11 대하여 우리는 매우 遣憶스럽게 생각하며 속한 時日안에 貴 赤

十寧社가 어떤 形態로든 文益煉牧師와 林秀卿學生>文奎鉉神父가 自由로운

몸이 되도록 하기 위한 措置를 취할 것을 다시한번 促求하는 바입니다.

다음으로 지난번 接觸에서는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問題와

本會談再開問題를 놓고 意見을 交換하였습니다.

이와 關聯하여 지난번 接觸에서 雙方이 提起한 方案들을 보면 第2次

藝術團 및 故鄕訪間團 喪換間題와 本會談再開問題를 實務代表接觸에서 討

議解決한다는데 대해서만 見解가 一致되고 있을뿐 나머지 間題들에서는 差

異點들이 적지 않습니다.

첫째로, 第2次 藝術團, 故鄕訪問團의 交換날자와 第ll次 赤+字本會談의

再開날자 間題입니 다.

우리側은 第2次 藝術團, 故鄕訪間團의 交換날자를 ll 月 8 日로> 第 ll次

赤十字本會談의 再開날자를 l2月l5 日로 提起하였고 貴側에서는 第 ll 次

赤十字本會談의 再開날자를 ll셔 l 日로 그리고 第2次 藝術團 및 故撚訪

問團의 交換날자를 料月8 日로 提起하였습니다 를

우리가 第2次 藝術團과 故鄕訪問團 交換事業을 第ll次 赤十字本會談再

開 날자보다 앞세운것은 우선 어떻게하나 北과 南 사이에 對話의 雰圍

氣를 마련하고 赤+字本會談이 순조롭게 推進되어 나갈 수 있게 하려는

데 그 基本趣旨가 있습니다.

지금 北과 南 사이에는 赤十字實務代表接觸이 進行되고 本會談도 再開

될 展望이 열리고 있지만 北南사이의 誤解와 不信은 여전히 解消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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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그것이 날을 따라 더욱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 點에서는 雙方 赤十字團體들 사이에서도 例外로 될 수 없습니 다출

相對方의 善意를 善意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要心부터 앞세우는 오늘과

같은 형편에서는 앞으로 本會談이 再開된다고 하석도 成果的으로 推進해

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營

그러므로 우리가 赤十字本會談을 再開하고 흩어진 家族> 親戚들과 온 겨

레의 기대에 맞게 순조롭게 進要시켜 나가려면 對話의 雰團氣를 마련하

는 것이 時急한 問題로 나선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雙方 赤十宇團體들이 이미 進行한 좋은 先例와 經驗에 基礎하

여 第 2 次 藝術團f故鄕訪問團 交換事業을 먼저 實現함으로써 北과甫사

이에 民族的 W U 團合의 雰團氣를 造成하고 本會談이 잘 進行될 수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우리는 第 2次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事業을 時急히 함으로써 비

록 部分的이 기는 하지만 北南으로 를어진 家族f 親戚들에게 相逢의 기쁨

을 直接 안겨주고 그에 대한 誇望도 안겨주자는 것입니다囑

그런데 貴倒은 第2次 藝術團과 故鄕訪問團 交換事業보다 本會談을 앞

세우자고 함으로써 當面한 人道主義問題들을 풀어 나가는데서 先後次를 混

流하석 提起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第2次 藝術團과 故鄕訪問麗의 規模에서 우리는 藝術鬪 3oo名
f

故鄕訪問團 3oo名, 이렇게 同數로 提起하였는데 貴側은 藝術團 5o名, 故

理訪間團 3oo 名으로 할 것을 提起하였습니다.

원래 藝術團과 故鄕訪問團 交換間題로 말하면 이 間題에 대해서는 o1

미 l985 年에 北南雙方이 象徵的인 事業으로 하기로 合意하고 藝術團과

- 2 7 -



故鄕訪問團을 출출 5o名씩 同數로 構成하여 實現시킨바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다시 藝術函과 故鄕諒間團 交漆事業을 實施하는 傑件에

서는 前例를 그대로 살리면씨 發展的으로 늘여 나가는 것이 派常的일 것

입니4 .

이러한 見地에서 貴側이 提起한 藝術團과 故鄕訪問團 構成提案은 會談

의 좋은 雰騷氣를 마런하71 위해 다같이 重要한 藝術團f 故鄕訪間團 事

業을 놓고 어느 하나만 重視하고 다른 하나는 忽視하는 것으로서 先例

를 뒤집어 놓는 것입니다 출

셋째로, 第2次 藝術團 및 撚鄕訪間團의 訪問地와 關聯하여 우리는 平

壤과 서울로 操起하였고 貴側에서는 故鄕訪問團은 故鄕까지 가고 藝術團

公演은 꾸壤과 서울에서 하자는 것으로 提起하였습니다 等

우리가 第2次 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의 訪間地를 平壞과 서울로 定하게

된것른 이 事業이 어디까지나 象徵的으로 進行하는 事業이기 때문입니다 等

물른 우리는 앞으로 를어진 家族, 親賊들이 마을대로 故鄕에도 가고血

肉들과 商由를게 만나도록 해야 할니다 출

바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本會談을 하는 것이며 거기에서 흩어진 겨

레들의 自由來往을 實施한데 대한 問題를 討議하고 있는 것입니다 準

따라서 를어진 家族, 親滅들이 故鄕에까지 가도록 하자면 本會談을 하

루속히 結東해야 합니다.

그런데 象徵的인 事業으로 進行하는 藝術團과 漆鄕訪問團을 交換하면서

故鄕訪間團成員들이 故鄕에까지 가도록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營

그렇게 되면 또다른 小規模의 本會談을 하게 되는것과 같은 結果가 發

生하게 될것입니 다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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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로, 故鄕訪問團의 對象選定에서 우리는 平壤과 서울에 故鄕을 둔當

事者들을 爲主로 한다고 하였는데 貴側은 家族t 親戚들의 生死와 住所가

確定된 對象들을 故鄕諒間團에 優先 包출시킨다고 하였습니다
찰

우리가 故鄕訪問對象을 平壤과 서울에 故鄕을 둔 當事者들을 爲主로 한

다는 것은 訪問地를 平壤과 서울로 하는 條件에서 극G 自然스러운 일

입니N .

그런데 貴側의 提案대로 한다면 애당초 故鄕訪問團을 構成할 수도 없

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認定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北과 南 사이에는 흩어진 家族t 親戚들의 消烏調査事業이 實施

된 적이 없으며 따라서 그들 가운데 血肉들의 生死와 住所가 確認된 사

람들은 거의 없다고 해도 過言이 아닙니다
燎

l9 8 5 年度 藝術團, 故鄕訪間團 交換당시 우리側 故鄕訪間圖成員들이 서울

에 나가 만난 그들의 家族t 親戚들은 @己들의 住所를 거의나 알려주지

않았습니 다톨

그렇다면 家族, 親戚들의 生死와 住所가 確認된 對象들은 과연 어떤사

람들입 니까 출

家族, 親戚들의 生死와 住所가 確認된 사람들을 爲主로 하여 故鄕訪問

對象에 넣는다면 貴側의 提案은 사실상 非現實的인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 다.

다섯째 f 藝術團의 交換公演과 關聯한 問題입니다 출

우리는 이번에 第 2 次 藝術公演團의 公演回數를 l次때보다 2 回 더 늘

여서 4 回로 하며 藝術團의 公演을 텔레비죤放送과 소리放送으로 實況中

繼할데 대한 建設的인 提案을 내 놓았고 貴側에서는 종전대로 두차례의

- 2 9 .



藝術公演만을 할제 대한 提案을 내놓았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公演回數도 늘이고 藝術公演을 實況中繼할데 대한 提案

을 내놓은 것은 藝術團을 交換하는 本來의 趣旨와 겨레들의 希望도 考

慮한 것입니다출

藝術團을 交換하는 것은 公演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자는데 ;i @

的이 있는데 l985 年때와 같이 몇몇사람들이나 보아서 무슨 큰 意義가

있겠습니 까 출

現實的으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미 이야기하였지만 北과 南의 人民들

은 85年産에 平壞과 서울에서 進行한 北南藝術團의 公演을 몇몇사람들만

보고 그것을 實況中繼하지 않은데 대해서 많은 意見들을 提起하고 있습

니다.

그러므로 藝術團을 交換하는 이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公

演回數도 늘이고 公演露況을 텔레비존과 라지오로 中繼하는 것이 옮다고

봅니다.

더우기 다른 나라들과의 사이에서 進行되는 藝術團交換公演時에도 텔레

비존放送이나 라지오放送으로 中經하는 것이 하나의 慣例로 되어 있는데

同族끼 리 進行하는 藝術團交換公演을 實況中繼하는 것은 너무도 自然스럽

고 응당한 일입니다.

그러한 見地에서 第2次 藝術團, 漆鄕訪間團의 相對側訪問期日은 l 次때

보다 거의 두배나 늘여 5泊6 日로 定?면서 도藝術團의 公演回數를 그

대로 둔것이나 實況中繼를 豫見하지 않고 있는것은 事理에 맞지 않을뿐

아니라 藝術團을 交換하는 趣旨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상에서 나는 지난번 實務代表接觸에서 雙方이 내놓은 몇가지 間題에

- 3 o -



대한 우리의 立場을 밝했습니다.

모 든 事實을 미루어 볼 때 우리側의 主張과 提案이 오늘의 現實과赤

+字團體들이 具現해야 할 基本原則, 지난時期에 이룩한 雙方 合意事項에

符合되는 것이라고 確信합니다.

나는 오늘 接觸에서 어느모로 보나 要當한 우리의 主張과 提案을 놓

고 한問題씩 진지하게 討議하여 合意를 이룩함으로써 이 實務代表接觸을

지켜보고 있는 출어진 家族, 親戚들과 온 겨레에게 기쁜 消息을 전해주

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제 基本發言이 끝났습니다.
를

그래서 제가 發言에서도 간단히 言及했지만 지난번 接觸에서 雙方사이

에 석러가지 問題가 아주 깊이있게 論議가 됐는데 오늘 接騷에서는 어

떻게 하나 이런 問題들을 될수록 마무리 짓고 온 겨레에게, 또 흩어진

家族들에게 기쁜 消息을 전해주게 되기를, 또 그를 위해서 또 우리 출

者가 진지한 努力을 기울일 것을 부탁드립니다.

南(宋榮大) :내가 첫 發言을 하기에 앞서서 優先 한마디만 指摘을 하고

넘어가겠습니 다.

내가 지난번 l次 接觸때에 文益煥 .林秀卿 .文奎鉉神父 間遷는 赤十字

會談과는 關聯이 없는 會談外的 問題라고 누누이 計했를에도 불구하고 貴

側이 이 間題를 또다시 거른한데 대해서 오늘 會談에 임하는貴側의 진

의가 무엇인지 疑心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貴側姿勢에 의문을 갖지 않

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會談雰圍氣를 좋게하기 위해서 나는 이 問題에 대해서 .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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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첫發言을 하겠습니다 驛

<우리側 첫 發言>

北側代表 여러분 !

오늘 우리는 第ii次 甫北赤十字會談 開催問題와 第2次 離散家族 故鄕

訪間 및 藝術公演團 交換間題를 協議하기 위해 다시 만나게 되었습니 다.

雙方은 지난 i次 接觸때 ,南北離散家族의 不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더1

모든 努力을 기울일 것을 거듭 다짐하면서 各其의 提案을 내놓았습니 다.

Q l7: 接觸에서 雙方이 내놓은 提案을 比較하여 볼 때, 本會談開催

問題와 第 2 次 離散家族 散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問題를 모두 今年

안에 實現시키자는 데는 認識을 같이하고 있으나 그 具體的 時期, 規模 麥

訪間地, 方法 등 諸般 推進節次問題에 있어서는 意見의 差異點도 없지

않습니다.

나는 貴側의 理解에 도움을 주기 위해 지난번에 우리측이 내 놓은 提

案의 趣旨에 대해 몇가지 말하고자 합니다

첫째, 本會談의 再開問題 입니다.

우리측이 第ii次 南北赤十字會談을 오는 ll월 l일로 提議한 것은

南北離散家族問題 解決에 있어 本會談이 차지하는 뇌重과 그 切迫性 등을

考慮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人道主義事業을 원만히 解決하기 위해서는 l千萬 離散家族 全

體의 不幸과 苦痛을 根本的으로 폭넓게 플어주는 努力을 기울여야 합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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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은 本會談 議題 5個項事業을 實賤에 옮길 때만이 비로소 가능한

것이며 이를위 해 서 는 中斷된 第 ll次 會談을 하루빨리 開催하여야 합

니다.

本會談의 早期開催와 이의 妥結이야말로 離散家族들의 不幸과 苦痛을

解消하는 根本的 解決方法이라는 점에서 가능한 限 最短時日 內에 열려야

할 것입니다.

이 問題에 관해서는 貴側도 第 ll次 會談을 오는 l2월 l5일로 提

議한 바 있으므로 雙方間에 날짜조정만 되면 별 어려움 없이 合意에

到達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둘째 > 第2次 離散家漆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問題 입니다.

우리측은 우선 訪問團親模에 있어 團長 l명을 비롯해 故鄕訪問團 각

3oo명, 藝術公演團 각 5o명 , 取材記者 각 loo명 , 支援人員 각 5o명

등 各其 總 5ol 명의 規模를 提議하였습니다.

조한 訪問地 및 公演場所에 관해서는 離散家族들은 自己 故鄕을 직접

訪問하석 家族과 親戚을 相逢하고 省墓를 하도록 하며, 藝術公演團은 서

울과 平壤에서 公演하고, 그 時期는 오는 l2월 8일부터 5 泊 6 B

日程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立場을 밝했습니다
출

우리측의 이같은 立場은 離散家族들의 意黑와 念願을 충실히 反映하고

이번 第 2次 訪問團交換事業의 趣旨를 잘 살리며 貴側 立場까지도 함

께 考慮하여 내놓은 것입니다.

우리측 離散家族들은 本會談의 早速한 再開와 要結을 바라는 한편으로

이번 離散家族 故鄕訪間團 交換事業에서는 지난번 보다는 그 規模가 擴大

되기를 希望하고 있습니다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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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들은 모두가 自己 故鄕까지 直接 가서 家族과 親戚를 만나고

省墓도 하기를 苦待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한편으로 우리측 離散家族들은 藝術公演團 交換問題는 性格上

離散家漆 故鄕訪問團과는 다르므로 南北赤+字事業 次元보다는 南北文化交

流次元에서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見解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출

이것은 비단 離散家族들 뿐만 아니라 우리국민 大參數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離散家族들과 겨레의 意惡와 念願을 충실히 反

映시키는 立場에서 이 事業을 推進하여야 할 것입니다 聾

이와 함께 우리는 이를 第2次 離散家漆 故撚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

換事業의 基本趣旨를 再吟味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측이 지난 i985년 l2월 ,第lo次 本會談에서 第2次 訪間團 交

換事業震施를 貴側에 提起한 後 계속 强調해 온 것은 藝術公演團 交換

보다는 離散家族 故鄕訪間團 交換에 있었습니다. 貴側도 第 l次 接觸時

첫 發言에서 第2次 訪間團交換의 趣旨가 離散家族들에게 相逢의 기뽑과

希望을 안겨주는 데 있음을 分明히 하였습니다.

이처럼 第2次 訪問團交換의 趣旨가 離散家族의 苦痛解消에 있다고 할

때,그 事業의 중심은 마땅히 離散家族 故鄕訪間團에 두어져야 하며,. o1

에 따라 規模나 訪問地 商에서 離散家族 故拂訪問團 問題는 藝術公演團

과는 달리 생각하고 그 實踐方案을 마련하는 것이 合理的인 것입니다 龜

더욱이 雙方 모두 r故鄕訪問團 J이라는 表現에 意見의 一致를 보 이 고

있는만큼 이름 그대로 離散家族 當事者가 自己 故鄕까지 直接 가서 血

肉을 만나고 省墓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호은 너무나 當然하고 事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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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맞는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를

離散家漆들과 겨레의 意惡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측이 이번에 또

다시 訪問團에 藝術公演團을 包含시켜 서울 .平壞에서 公演을 갖도록 하

자는 것은 貴側의 立場을 考慮한 때문인 것입니다.

이밖에 우리측이 本會談 進行과 第2次 訪問團事業 推進에 따른 諸般

細部節次問題는 先例에 따라 推進하자고 한 것은 이 두가지 事業을 하

루속히 쉽게 實踐에 옮겨 보려는 뜻에서 였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貴側도 이미 具體的 提案을 내놓았으며 雙方 立

場을 비교해 볼 때 큰 差異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以上과 같은 見地에서 나는 南北赤+字會談 再開問題와 第 2 次 離散

家族 故鄕訪間 및 藝術公演團 交換問題가 離散家族들의 意黑와 事業本然

의 趣旨에 맞는 方向에서 協議 . 解決되어야 한다고 인으면서 이에 關聯

된 우리측의 提案을 다음과 같이 밝히려고 합니다.

南北赤+字會談 再開問題와 第 2 次 離散家族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問題에 관한 提案

l . 本會談 再開問題에 관한 提案

(l) 本會談 震字 및 場所

第 ll次 南北赤十字會談은 l989년 ll월 l일 平壤에서 開催하며
f

第 l2次 會談은 l99o년 l월 l8일 서울에서 開催한다.

(2) 本會談 議題 및 討議方法

南北赤十宇會談 議題는 豫備會談에서 合意하고 黨 l次 會談에서 確

認한 다음과 같은 5個項으로 하고, 이를 一括討議 .解決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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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南北으로 흩어진 家漆들과 親戚들의 住所와 生死를 알아내며 알

리는 問題

@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에 自由로운 訪問과 自由

로운 相逢을 實現하는 問題

@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과 親戚들 사이의 自由로운 書信去諒를

實施하는 間題

@ 南北으로 흩어진 家族들의 自由意黑에 의한 再結合 問題

@ 其他 人道的으로 解決할 問題

(3) 代表團 構成

本會談 代表團은 雙方 赤 + 字 社 副總裁를 首席代表로 하고 首席

代表를 包含한 代表 각 7 명 , 語問委員 각 7명, 隨行員 각 2o명 ?

報道陣 각 5o명으로 한다.

(4) 身邊安全保障

相互 往諒開始 l 週日前에 身邊安全保障 聲明을 發表하초, 그 文

本을 交換한다.

(5) 其他 運營節次

本會談 運營 및 其他 節次는 慣例에 따른다
囑

2 . 第 2 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 交換에 관한 提案

(l) 訪問團의 名稱

訪問團의 名稱은 각기 便利한대로 呼稱한다.

(2) 訪間團의 構成 및 規模

가 . 訪問團은 雙方 赤+字社 責任者를 團長으로 하여 離散家族 故鄕

訪問團 , 藝術公演團 , 取材記者 그리고 支援人員으로 構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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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訪間團의 規模는 團長 l명을 包含하여 각기 總 5ol병으로 하

며 다음괴 같이 構成한다
營

@ 散鄕訪問函은 3oo 명으로 한다. 故鄕訪間團은 南과 北에 故鄕을

둔 離散家族들로 構成하되 , 相逢對象者가 確認된 離散家族을 優先

的으로 이에 包含시킨다
출

@ 藝術公演團 c製作陣과 出演陣 )은 5o명으로 한다.

@ 取材記者는 loo 명으로 한다.

@ 支援人員은 5o 명으로 한다.

(3) 訪間麗 交換方法

同時 交換訪間 方式으로 한다.

(4) 訪問時期

交換訪問時期는 l989년 l2월 8일 - l2월 l3일 c 5泊 6 B )

로 한다.

(5) 訪問地 및 公演地

가.故鄕訪間人員의 訪間地는 자기 散鄕으로 한다.

나.藝術公演團의 公演地는 서울과 平壤으로 한다.

(6) 相逢의 周旋과 範圍

가.雙方은 故鄕訪問識 人員들에 대해 赤十字人道主義 原則에 따 라

그 들 이 故鄕을 訪問하고 血肉을 相逢하며 찰墓하는 데 펼요한 5.

든 便宜를 提供한다.

나. 柏逢의 範圍에 있어 直系 尊.차屬은 헤어질 당시의 家族과 그

이후에 出生한 家燎을 包含하고, 親戚의 경우 傍系는 8寸, 妻.外

家는 4 寸으로 하되 本人의 希望에 따라 生死, 所在가 確認된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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戚도 包含한다.

(7) 藝術公演團의 公演場所 및 回數

가.公演場所는 公演施設이 完備된 劇場으로 한다.

나. 公演圖數는 2 團로 한다출

(8) 公演內容

가. 公演은 民族傳統 歌舞를 中心으로 하며,相對方을 誇誘.中傷, 자

극하지 않는 內容으로 한다를

나 . 公演時 司會者는 政治性을 排除하고 相對側을 誇講.자극하지 않

는 原則下에 公演內容과 種目을 紹介한다.

(9) 公演프로그램 交換 및 公演場 事前踏査

가.公演프로그램은 訪間 7일전에 撚對側에 通報하도록 한다.

나.演出上의 構成問題, 裝置轉換間題, 音響.照明.效果問題 등 公演準備

에 필요한 事項을 事前點檢하기 위해 赤+字人員 2명과 公演技術

人員 3명이 i989년 ll월 28일부터 3o일까지 公演場을 事前踏

査토록 한다.

鱗 公演時間

l2o분 정도로 한다諒

(ll) 身邊安全保障

事前踏査班 및 訪間團의 訪問 7일전에 關係當局은 身邊安全保障聲

明을 發表하고 그 文本을 相對側에 手交한다.

料 輸送. 通信 및 行藝

輸送 . 通信 및 行藝에 관한 事項은 第l次 交換訪問時의 先例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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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3) 記者의 取材活動

招請側은 離散家族의 故鄕訪間 .再會相逢 .省墓 및 藝術公演에 대한

訪間側 記者들의 取材活動을 保障하고 取材에 필요한 諸般便宜를 提

供한다.

(l4/ 通過場所와 通過節次

第 l次 交換訪問時의 先例에 따른다.

(i5) 訪間者名單 通報時期

가.訪問 3o일전에 離散家族찾기 依賴書를 相對側에 通報하고 依賴

書를 接受한 側은 回報書를 訪間 2o일전에 相對側에 通報한다.

나. 團報書에 따라 相逢對象者가 確認된 離散家族을 위주로 한 訪 間

者의 名單을 訪問 l5일전에 相對側에 通報한다

다.藝術公演團, 取材記者 및 支援人員의 名單은 訪問 3 일전 에 相對

側에 通報한다
囑

脚 故鄕訪間團 .藝術公演團 .取材記者團 .支援人員名單 作成樣式 및 訪間

者의 標識 .證明書 所持

第 l次 交換訪問時의 先例에 따른다
출

(i7) 滯雷日程

訪 間 7일전에 滯留日程表를 相對側에 手交하고 日程을 協議 .決定

찬다.

(i8) 其 他

가.訪問麗이 桐對側 地域을 訪問中에는 相對側의 案內와 秩序에 U

르도록 한다.

나.宿食.輸送.通를 등 訪問團 人員들에 대한 便宜는 招請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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提供한다.

다. 招請側은 公演開幕前 訪問側이 公演Q臺에서 事前演習을 實施할

수 있도록 便宜를 提供한다 를

라. 公演舞臺裝置의 補脚人員 및 一般 照明器具 進供 등 기타 公演

에 관련되는 問題는 招請側에서 便宜를 提供한다 識

마.公演프로그램은 公演하는 측이 製作. 携帶하여 配布하도록 한다

以上 南北赤十字會談 再開間題와 第2 次 離散家族 故鄕訪間 및 藝術公

演團 交換에 관한 우리측의 提案을 말씀드렸습니다.

나는 우리측의 이 提案을 中心으로 오늘 討議가 進行되어 좋은 結實

이 있기를 期待합니다 출

北 c박영수 ) :이제 그쪽 發言에시 , 우리가 전번 接觸에서 文撚煥牧師와 林

秀卿學生 또 文奎鉉神父 問題에 대해서 提起한 것을 赤+字外的인 問題

라고 그러고 그 間題를 提起하는 우리의 진의를 理解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전번 接觸에서도 그렇고 이번 接觸에서도 그것이

절대로 赤十字外的인 問題가 아니다.

그건 어떤 意味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가 누누이 强調

를 했지마는 그것이 人權에 관한 問題고 또 雙方 赤十字 團體들이 지

니고 있는 義務의 側Q에서 놓고 볼때도 그것은 분명히 赤十字人讚主義

問題인 것인 만큼 雙方, 우리도 또 貴側도 似含해서 雙方 赤十字團體가

責任지고 풀어야 할 問題라고 우리는 認定하고 또 그것이 정당하다고

보기 때문에 이 問題를 여기에서 提起를 한 겁니다.

그리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7o年代 會談때 合意한 要方 사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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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룩된 合意事項, r同胞愛 精神 J . r赤十字 人道主義 精神 J . F7.4共同

聲明의 精神J 여기에 비추어 볼때도 응당 貴側은 이 問題를 解決할

義務를 지니고 있고, 우리는 이 間題를 提遷하고 같이 풀어나가야 할

權利가 있다, 그런 商에서 이 間題를 提起했습니다.

이 問題에 대해서 宋先生이 會談 분위기를 위해서 얘기를 안 하시겠

다고 했는데 우리 立場은 그겁니다. 오늘 基本發言에서도 제가 얘기를

했지마는 이 間題에 대해서 貴側에서 외면하지 말고 응당한 措置가 있

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宋先生이 이제 이 問題를 가지고 더 얘기하

지 말자 그했는데 그것을 그럼 우리는 그렇게 接受를 하겠습니다
準

앞으 로 이 間題에 대해서 貴側이 심사숙고를 하고 돌아가서 응당한

또 해당한 措置를 취할 것이라고, 또 그런 立場의 表示라든지 그런 35

場 을 시사한 것이라고 인정하면서 그 刊題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더

이상 나도 얘기하지 않고 實務的인 間題를 討議하고자 하니까 거기에

들어가는데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宋先生이 쪽 提起한 實務提案들을 보니까 지난번 때와

달라진 것이 없고 다만 지난번 接觸때에는 實務節次案들을 내놓지 않았

던 것을 l次訪間團 交換 때 合意되었던 節次問題들을 그대로 낭독을

했다고 생각합니 다.

워,달라진 것 없죠? 전번에 내 놓았던 것하고 달라진 것 없죠?

南(宋榮大) :달라진 게 있죠 출

北c 박영수) :어디에 , 어디에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확인을 하고

그 問題에 대한 立場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南(宋榮大) :지난 l次接觸때에 우리側은 本會談 再開問題와 第 2a? 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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問團 事業에 관한 基本立場을 천명했습니다. 그리JL . . . . . . .

北(박영수) :아니, 발언이> 미안하지만 發言이 끝나지 않았는데 지난번 提

案때와 달라진 것이 뭐 있는가 내 고것만 . . . . . . .

南(宋榮大) :내가 지금 그것을 說明하는거예요 찰

北(박영수 ) :위, 어떤 事項들이예요?

南(宋榮大 ) :지난번에 이 두 事業에 대한 基本立場을 천명하면서 細部

事業推進 節次는 先例에 따른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했었습니다 출

그리고 貴側에서는 두 事業을 提議를 하는데 마치 原點에서 出發하

는 것과 같은 立場에서 提案을 내 놓았어 요 .

그래서 우리로서는 일단 우리가 지난 l次 接觸때 밝힌 基本立湯에다

細部推進節次 또 貴側의 l次 接觸때.의 提案 이3者를 를어가지고 하나의

綜合的 .提案으로 내 놓았다 하는 이야기이고 그 內容面에서 보면 아

마 冒頭에 發見하리라고 믿습니다마는 貴側이 내놓은 第 ll次 會談의

발짜를 우리가 受容을 했습니다.

北(박영수) :그 ll次 會談발짜 問題는 招請側에서 定하는 발짜니까 원

래는, 그건 뭐 새삼스러운 것이고 그리고 그다음 그 이외의 節次 問題

는 를제 내 아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l次 訪問團 交換때의 節

次案들을 내 놓은 것o.고 그때의 것들을 다시 반복한 것이고, 訪問團

構成이라든지 來往問題 그 諦間地 問題라든지 또 訪間團 .本會談 再開

발짜 問題라든지 이런 問題들에 대해서는 전번과 立場이 달라진 게 없

J L , 그래서 한 問題씩 諒議해 내려가야지요. 뭐 단번에 다 討議할 수

도 없는 問題고, 그래서 . . . . . . .

南(宋榮大) :좋습니다. 지금 貴側 發言을 보니까 제일 먼저 時期性 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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題 , 그 다음에 規模, 訪間地, 對象 이렇게 나왔는데 좋습니다.

北(박영수) :우리가 오늘 提起를 한 것도 첫번때로 本會談 再開날짜와

藝術團 및 散鄕訪問團 交換날짜, 이 날짜問題를 아무래도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

南(宋榮大) ;좋습니다. 우선 저 時期性 問題를 討論을 한번 해 보면 좋

겠는데 . . . . . . .

北(박영수) :예,그래서 이 問題와 關聯해서는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

리며는 우리의 立場은 藝術團과 故鄕訪間團 交換을 本會談에 앞세워야

된다. 이것이 우리의 立場입 니다.

또 제가 알기로는 제가 이번에 돌아가서 전번 接觸 對話錄을 다시

풀어보니까 그 問題에 대해서는 宋先生도 基本的으로 同意한 걸 로 나는

認定을 했습니다. 거기에 또 그런 表現들이 있었고, 그것o. 또 應當한

것 o .츠츠.

南(宋榮大 ) : (웃으면서 ) 그게 아니죠 출

北 c 박영수 ) :왜 그러느냐하면 이. 藝術團 .故鄕訪問團 交換 趣旨 이것을

아까 宋先養.이 재음미해봐야 되겠다p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오

해가 또 잘못 理解하고 있는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인가 하면 藝術團 .故鄕訪問團 交換事業이 출어진 家族. 친척들의 不

幸과 苦痛을 덜어구는 그 자체에 目的이 있는가? 勿論 만나는 사람

들은, 그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데 그것은 좋죠> 그것은 否認할 수

없고, 그러나 우리가 지금 흩어진 家族.친척들의 不幸과 苦痛을 폭

넓게 또 발리 덜어주기 위해서 本會談을 하고있는 마당에서 이 問題

는 어디까지나 象徵的으로 進行하는 事業이라는 것,그리고 중요하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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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事業이 本會談의 雰圍氣를 좋게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

마 正確히 理鱗를 하는 게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출

그래서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저 원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

藝術團 .故鄕訪間團을 本會談에 앞세우고, 우선 앞세우는 데 合意를 하

s =L 다음에 발짜問題를 副次的으로 討論을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

습니까 ?

南(宋榮大) :지금 우리는 本會談을 앞세우고 訪問團을 그후에 잇달아서

실시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출

그 理由는 대충 다음과 같습니다 를

우리는 離諒家族들의 고통을 綠本的으로 폭넓게 덜어줄 수 있는 方

法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議題5個項 事項을 실천에 옮길때만이 可能합니다. 이를 위해

서는 本會談을 우선 열어야 됩니다.

貴側도 離欲家族들의 不幸을 包指的으로 덜어주기 위해서 本會談을

再開해야 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聲

따라서 우리가 離熊家族들의 고통을 裡本的으로 또는 包括的으로 解

決해 주려고 하며는 그 方法은 本會談을 여는데 있는 것입니다.

이런 意味에서 本會談의 再開라고 하는 것은 절박한 問題이 J L 또

離熟家族問題를 梅本的으로 풀수 있는 方途로 됩니다 價

이런점에서 本會談 關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

그리 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 85年 第l次 訪問團 奈業에 대한 先

例를 참작했습니 다.

貴側도 아는 바와같이 第l次 訪問團 事業의 실시배경과 過程을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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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第8次會談때 雙方이 이 問題를 提起했습니다. 우리側은 故鄕訪間團

을 交換하자 貴側에서는 藝術團을 交換하자해서 이 두개를 톨어가지고

일단 原則合意를 한다음 實務代表接觸에 넘피가지고 그자리에서 訪問團

事業에 관한 合意를 했고 그 合意事項을 第9次會談에서 確認을 받아

가지고 그 事業을 실천에 옮겼습니다
를

따라서 이번에도 實務代表接觸에서 合意를 이룩한 다음에 第 ll次 會

談을 열어가지고 거기서 確認을 받은 다음에 事業富踐에 옮긴다면 좋

지않겠는가 출

이것은 결국 o . 訪問團 事業하고 本會談피 별개가 아니고 相료 關

聯性을 가지고 있다
출

이 相互 密接한 關聯性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 離料家族 뿐만

아니라 온 피레들앞에 이렇게 보여줌으로 인해가지고 이제는 人道的인

事業이 전체적으로 本格 稼動되는가 보다하는 인상을 , 認識을 주자하는

것입니다
聲

그리고 또하나 우리가 本會談을 민저하는게 좋겠다하는 이야기는 이

本會談하고 訪問團 事業, 이 두 事業 着手를 위한 擊備期間을 比較

檢討한끝에 訪問團보다는 本會談 開催時期를 앞당피야 하겠다라는 判斷

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를

우선 訪問團事業하고 本會談을 規模商에서 보며는 貴側도 아는 바와

같이 이 訪問團 規模는 雙方이 내놓은 提案을 볼때 5 ~ 6oo名의 規

模입니다
를

여기에 反해서 지금 本會談은 한쪽 代表團이 84名 아닙니까?

이렇게 訪問團의 경우 規模가 크다 보니까 貴側 事情을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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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t 우리側 事情으로 볼때에는 그들을 위한 宿所準備에 다소 時間이 必

要합니 다 를

또 故鄕訪間團 構成時 相逢家族이 確認된 사람들을 優先的으로 包출

시킬 경우에 訪問者 名單 交換에 따른 절대 時間이 所要됩니다.

지금 우리가 提案한 바 같이 訪問3o 日前에 訪問豫定者의 名單을 交

換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家族들을 찾고 그 結果를 相對側에

알려주고 그 結果를 받은 側에서는 最終 訪問者 名單을 作成을 해서

通報를 해주고 하는 이 節次를 거칠려고 하는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한

달정도의 時間이 必要하다고 생각합니다 출

또한 우리가 交換하자는 藝術團問題에 있어서도 公演效果를 좀 높이려

하려면 그 準備를 충실히 해야 됩니다.

또 公演과 關聯해서 事前踏査도 하는 節次도 필요합니다 출

그런데 여기에 反해서 本會談 開催問題는 우리가 4零前부터 準備해

온 事項입 니다.

86 年初부터 本會談問題는 우리가 다 準備해 찰기 때문에 앞으로 準

備하는데 몇시간이 필요치 않아요 출

특히 이번에는 貴側의 平壞에서 열리기 때문에 우리側의 代表團 일

행이 그냥 平壞만 들어가서 會談하는 것으로 끝낼수가 있습니다 출

이와같이 두事業을 우리가 이렇게 실제적인 面에서 > 準備面에서 檢討

한 끝에 역시 本會談을 를 앞당피 실시하는 것이 좋지않겠느냐 o 런

생각에서 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貴이에서 諒問團 事業을 앞당기는 理由로 本會談 雰圍

氣를 .좋게하기 위해서다 라고 이야기 했습니다. 물론 訪問團事業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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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되면 本會談 雰圍氣 좋게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離散家族들에게 7 1

쁨을 주지요
聲

그런데 이 本會談 雰圍氣를 좋게할려고 그러면 지금 우리 하고 있

는 實務代表 接觸 成功的으로 타결하게 되면 그 自體가 本會談 雰圍

氣 造成에 기석하리 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貴側에서 離經家族들에게 기쁨과 希望을 주자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여러차례 하셨는데 결국 離撚家族들에게 참다운 기쁨을 t 希望을

주는 方法은 무엇이냐?

내 생각은 그것입니다.

지 금 本會談이 마지막 타결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타결단계에

접어든 本會談을 열어가지고 이것을 발리 結末을 짓는 모습을

우 리 피레들한테 t 離散家族들한데 보&. 주는 것이 더 모두 큰 기

틀과 誇望을 줄 수 있는 方法이 아니냐.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北 ( 박영수 ) :예,나는 本會談에 앞서서 藝術團 .故鄕訪間團交換을 먼저 進

行하도록 한다는데 대해서는 사실상 전번 接觸에서 宋先生이 同意한것

으로 지금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다시와서 지난번 接觸 初期立場

을 그대로 堅持하는데 대해서 상당히 놀랄게 생각을 합니다를

南(宋榮大) :내가 同意한적 없습니다.

北(박영수) :그건 내가 조금있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출

本會談을 藝術團 .故鄕訪問團에 앞세우자고 하는기는 내가 보건데는 우

리가 누누이 이 問題를 强調했지만 일을 지금 거꾸로 하는거다. 왜그

런가? 우리가 藝術團 .故鄕訪問團交換을 왜하자고 했는가하는 趣旨부터 좀

이야기를 해야 그 答辯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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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解明이 될 것 같습니다 출

우리가 다 알고 있는것처럼 北南赤十字本會談이 85年度에 比較的 成果

를 거두면서 進行되어 오다가 中斷이 됐습니다. 中斷이 된 理由는 여러가지 要

開이 있는데 그 中斷된 要團들이 지금 除去되지 않고있다. 이것을 우

리가 認定을 해야됩니다 識

그때당시나 지금이나 本會談 再開問題와 關聯해서는 雰圍氣上 改善된

것이 없다.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그 雰圍氣가 惡化되고 있는것이 事實입 니다龜

바로 그렇기때문에>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어떻게하나 발리 北南赤十字

本會談을 再開하고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不幸을 폭넓s 또 迅速하게

解決해 주기 위해시 本會談을 발리 열어야 되겠다. 이面에서는 우리立

湯은 확고하고? 지난 時期에도 그했지마는 지금도 거기에는 변함이 誰

습니다.

그런데 問題는 本會談을 中斷시킨 이런 要開들이 除去되지 않는 이

런 마당에서 本會談을 먼저 선듯 再開해보았자, 지금 네가 전번에도

이야기했고 오늘 첫發言에서도 이야기를 했지마는 雙方사이에 출우리赤+.

幸도 마찬가지 거든요 ?

서로 不信이 있단말입니다. 誤解도 있고 그래서 내가 善意를, 相對方

의 善意를 善意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는 지금 단계에서는 本會談을 열

어랐했자 그것이 흩어진 家族.親戚들, .온 피레의 期待와 念願에 맞게

순조롭게 발리 進險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우려되는 바가 없지않는 겁

니다.

그렇다고해서 우리가 束手無策으로 가만 찰아 있했는가. 그렇게 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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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안된다. 발리 本會談 雰圍氣를 마련하고 本會談을 해야되겠다.

그럼 本會談 雰圍氣만들려면 어떻게 해야되겠는가. 그래서 우리가 생

각찬것이 지난 藝術團 .故鄕訪問團交漆때 交換의 前例를 놓고 보며는

그것을 하니까 확실히 를았다. 本會談에도 좋고 그때 우리 다같이 本

會談해본 사람들이 아닙니까 ?

藝術團 . 故鄕訪問團 8次會談이 끝난 후에 會談을 하고 그 다음에

마주 誇으니까 기분o 좋은 것만은 事雷이거든요 ?

그런 意味에서 本會談雰圍氣를 좋게 하기 위해서 그런 面에서 놓고 볼

때 이 藝術團 .故鄕訪問團은 먼저 先行시키는 것이 출다고 우리는 確

信을 합니다
聲

그리 고 이 寶務代表接觸이 어떻게 열리게 됐는가. 이 實務代表接觸이

우리가 初期에 5月3l日 그쪽에 便紙를 보낼때 앞에서 말한 그런 趣

旨로 부터 어떻게하나 이 惡化되어 있는 北南關係를 緩和시키고 會談

의 雰圍氣를 좋게 하기 위해서 이 藝術團과 故鄕訪問團交換事業을 한

번하자. 그린 趣旨에서 우리가 寶務代表接觸을 提起한 검니다
龜

말하자면 第2次 藝術團과 故鄕訪問團交換索業을 討議하기 위해서 實

務代表接觸을 하자고 提起찬 겁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이거 r2次 訪問團交換開題 뿐만 아니라 本會談間題

도 同時에 討恣해야 된다J 그런 要求를 해왔기 때문에 r그럼 좋수다 f

두 問題다 討論합시다 J 이렇게 된겁니다. 經緯를 놓고 볼때도
출

그렇다면 이 實務代表接觸에서는 應常 藝術團과 故鄕訪問團問題를 先行

시켜야 된다. 本춤談에 앞서서
. . . . . . .

그래서 저는 뭐 누누이 이 問題에 대해서는 전번 接觸에서도 이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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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했고 이번에도 이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事情으로 해서 藝術

團과 故鄕訪問團交換事業을 반드시 本會談에 先行을 시켜야 된다 이런

立場이 고 . . . . . . .

이제 宋先生 發言할때에도 發言한 가운데 몇가지 問題에 대해 이야

기를 하면 한달가량의 時限이 必要하고 했는데 準備事業에 , 藝術團 . 故

理訪問團準備를 하는데 지금 한달 남아있습니다. 한달, 오늘로서 決定을

하면 한달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準備를 하면 됩니다.

宋先生말씀한대로 다 解決이 됩니다. 한달의 時限, 한달 具體的으로 이

틀 남아있지요, ll 月 8 日이니까 우리가 . . . . . . .

그러니까 그런面에서도 問題가 없고 또 公演效果를 높이기 위해서 藝

術團準備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勿論 準備를 해야지요 準備만하고 하면

되겠습니까? 해야되는데 . . . . . . .

藝術公演 한달, 民族傳統歌舞를 위주로 한다고 했으니까 한달동안 準

備를 하면 o.것도 된다.

그리고 注意하게는 우리가 時期問題도 考慮를 해야됩니다. 時期問題 9

藝術團 .故鄕訪制團交換을 하자며는 거기에 故理訪問團成員들 가운데는 年

齡이 많은 사람들이 包含될 수 있습니다. 淸은이들, 그렇다면 그 사람

들이 平壤과 서울을 來往해야 되겠는데 추운 겨울에 하는거 보다는 = L

래도 발씨가 조금 더 차지기 전에 하는게 를지 않겠는가 準

그래서 저는 다시한번 말씀드리지만 藝術團과 故鄕訪問團交換問題는 本

會談에 앞세워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아까 宋先生이 전번 接觸에서 이

問題를 앞세우는데 난 同意하는 걸로 認定했다고 그했는데 , 왜 내가 = l

렇게 認定을 했는가 그러면 그때 會談接觸 마지막 段階인데 故鄕訪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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團 . 藝術團交換間題에 대해서 目的問題 이런걸 이야기 하면서 宋先生이

不幸과 苦痛을 덜어주는데 있다고 말하기 때문에 내가 거기다가 아니

그런게 아니라 그건 그 目的과 同時에 會談의 雰圍氣를 마출직를라 重

要한 目的이 있다 내 그했습니다
를

그러니까 宋先生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가 하면 本會談 雰圍氣를 마

련하는데 있다고 하였는데 藝術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問題에 있다고

하였는데 물른 그런 意味가 있다.

本會談의 雰圍氣를 를게 한다는데 우리가 會談雰圍氣를 좋게 하자면

물론 第 2次 訪問團을 交換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雰圍氣

를 좋게 하자면 訪問團을 交換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

회담의 분위기를 좋게하기 위해서 訪問團 交換해야 된다면 先行시킨다

는 것이지 뒤에 온다는 말은 아니겠지요 ?

南 c宋榮大 ) :가만히 들어보세요 .

北(박영수) :가반, 조금더 말씀드리고. 이제 뭐 애기할 기회는 않으니까 燎

그리고 本會談을 앞세워야 한다는 論據를 이제 宋先生이 主張을 했는

데, 本會談 지금 한두차례면 妥結될 局面에 와있다. 이렇게 우리가생

각하는건 希望的이고 또 를은 일이고 또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

는데 . . . . . . .

반약 그렇다면 굳이 호會談을 한달후에 여나 한달전에 여나 무슨 差

異가 있겠는가 출

한두차례면 다 本會談이 要結돼서 自由來往 넘어가는 판인데 한달꼭

먼저해야 할 必要가 있겠는가 구

한두차례 걸쳐서 妥結될 수 있도록 하기위한 對策의 하나로써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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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藝術團 .故鄕訪問團 交換을 先行시켜서 이 雰圍氣를 좋게하자 이걸

우리가 提起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宋先生 지금 말씀하는데 비춰봐도 우리 主張이 맞는것 같

아요. 이것을 꼭 先行시켜야 될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는 宋先生도

그걸 認定하고 지금 하는것 같아요.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제 先行

시킨다는 對答을 할려는게 아닌가, 그런 것 같아요 雌

南(宋榮大) : c웃으면서 ) 우리 뭐 웃으면서 하니까 분위기 참 좋습니

다. 좋아z. 그런데 내가 지난번 l次接觸때 마치 訪問團事業을 先

行시킨데 대하여 同意한 것처럼 자꾸 말씀하시는데 速記錄보며는 알겠

습니다만 . , . . . . .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朴先生이 r本會談 雰圍氣 좋게하기

위해서 訪問團事業하자j 라고 할때에 내가 워라고 했는가 하며는 F本

會談 雰圍氣 좋게하는데 方法이 딱 하나 있소. 그게 뭐냐. 우리가

지난 l월달에 貴側에 보낸 離散家族찾기 依賴人名單 4>346 名에 대해

서 그 結果를 우리한데 알려주며는 그 自體가 本會談 여는데 좋은 雰

圍氣를 造成할겁니다 J 그 얘기 했습니다. 그것 분명히 네 말씀드리고 準

지금 貴側에서 現在의 南北關係 雰圍氣로 볼때에 本會談을 하기는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이 本會談 雰圍氣를 플게하기 위해서 訪問團

事業하자 하는 얘기인데 여기에 논리적인 모순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말인가 하며는 現在의 雰團氣가 訪問團 交換은 할 수 있

으나 本會談은 再開할 수 없다하는 論理예요. 난 그렇게 안봅니다.

現在 雰圍氣가 . .. ... .

北 (박영수 ) :중대한 발견했습니다. 宋先生이 . . . . . . .

. 5 2 -



南(宋榮大) :아니, 가만히 계세요. 現在 雰圍氣가 訪問團交換도 할 수

있고 本會談 再開도 할 수 있는 雰圍氣입니다. 어느것은 되고 어느

것은 안되는 雰圍氣는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의 問題고 또하나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마는 本會談으

로 말하며는 86년 2월달에 貴側에서 중단한 이후에 우리가 이것을

재개하자고 여러차례 促求했습니다. 促求하면서 우리는 準備를 다 해

왔어요 . 그래서 내일이라도 열리면 바로 이건 할 수 있는거윤를

그리고 지금 貴側에서 이 實務代表 接觸 어떻게 해서 열렸느냐 , = ,

經綠를 죽...... 얘기하면서 訪問團 먼저해야 된다는 말씀하셨는데 ,이거

찰번 우터 는곡켜 보및시차.

第 2 次 訪問團 출業으로 말하며는 우리側에서 第lo7?會談때 먼저 제

기했습니 다.

그때 貴側에서 워라고 했느냐 訪問團事業 그런거 하지말고 本會談

議題討議때 集中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던 貴側이 지난 5월딸에 .와서 갑자기 藝術團 및,第2의 藝術

團 및 故鄕訪問團 交換하기 위해서 會談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출 그때

우리側에시 어떻게 答을 했느냐. 우리는 離散家族問題의 解決이 根本解

決 의 方法이 本會談再開에 있기때문에 本會談부터 하자라는 內容의 便

紙를 貴側에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얼마전에 여기서 우리가 第l次 實務接觸을 가졌는데 實務

接觸에 나와가지고 우리側에서 이 訪問團事業을 包舍시킨 理由는 이겁

니다.

우리는 本찰談도 해야 되겠고 訪問團도 해야 되겠다 이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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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것을 같이 討論해서 今年안에 다 實現시키자 燎

貴側에서 離散家族을 交換하는데 추운때를 피하자는 얘기인데, 사실

돌이켜보며는 85年 lo次會談때도 l2월달에 했어요 .

그리고 지금 자꾸 本會談 雰圍氣 造成論을 꺼내는데 가장 雰圍氣를

좋게하는 方法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 實務接觸 成功的으로

妥結시키면 이 自體가 本會談 雰圍氣에 좋은 寄與를 할 수 있는거 고

그리고 거기에 곁들여서 우리가 지금 4,346 名 家族生死나 住所를 좀

알럭달라 했는데 그중에 一部라도 우선 알려주며는 o1 自體가 또한本

會談 雰圍氣造成에 크게 寄與할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데 이 問題는 어떻습니까?

北(박영수 ) :가만, 조금만 계십시요 準

내가 아무래도 말을 좀더 해야 될것 같은데 지금 雰圍氣間題를 가

지고 얘기를 하면서 . . . . . . .

우리가 벌써 이젠 좋은 雰圍氣속에서 지금 討議가 進行되 는데 86年

度의 本會談 中斷間題와 關聯해서 宋先生이 우리보고 中斷시켰다고 그

러는데 우린 이런말 하지말자는 겁니다.

이런거 얘기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왜 이 段階에 와서 우리

보고 本會談 中斷시켰다, 누가 中斷시켰다 ,이런말을 하겠는가. 그런말

을 그될 이제부터 다시 本會談 中斷이 왜 되었는가 하는거를 캐자는

거요 ?

南(宋榮大 ) :아니' 그것은 아까 朴先生이 이번 實務接觸이 열리게 된 經

緯를 이야기하면서 事資과 달리 말을 했기때문에 그런거예요 黎

北(박영수 ) :분명 얘기를 이렇게 우리보고 中斷시켰다고 하니까 내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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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리가 아닌가 출

本會談 雰圍氣問題와 關聯해서 얘기를 하면서 86年度에 이런식으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問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자며는 얼

마든지 우리도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이 問題는 대범하

게 發言을 안합니다. 留意하십시요 출

北(정먹기 ) :접어놓고 우리 진짜문제 協議를 합시다.

南 c宋榮大 ) :우리 李代表 얘기를 들어보고 찰

南(李補雄 ) :말할 기회가 없어...... 얘기를 한번 할려며는 어떻게 힘이

드는지 돌아가면서 얘기를 합시다.

北(박영수) :아니 宋先生이 나한테 .發言權을 이제 범졌단 말이예요찰 ; l

러니까 내가 애기를 해야지 조금씩 가라찰히고 찰#식 는는를도 알아

야 돼요 .

南(李柄雄 ) :資務的인 問題를 좀 얘기합시다.

北(박영수) : lo次 本會談때 訪問團 交換하자고 할때 우리가 反對했다

그했는데 反對한 것도 없고 그때 經緯를 캐자면 그때는 本會談이 , 우

리 다 알잖아요를 서로 自由來往 5個項 事業漆施에 대한 출意출를

내 놓는 段階였어요 . 本會談 다응날짜도 定해져 있었고 그런 條伴에서

그때 우리 雙方 赤.h字團體들한테 나선 課業은 뭐였는가 하면 本會談

이제뭐 한두차레면 진짜 結束될 수 있는 段階인데 구리여 추운 겨울

에 訪間團交換을 하겠는가 .

그런 事業을 안하더라도 한두차례 그 이듬해 봄철에 나가며는 本 會

談이 要結돼서 自由來往이 寅施될 관인데 뭐 그런데 神經을 쓰지말고

本會談을 우선 우리 잘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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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우리 基本趣旨였습니다. 그결 출게 理解를 하면 좋겠고 '..... .

그다음에 宋先生이 제대로 듣지를 못했는지 그될 잘 모르겠는데 . 추

운때 피하자, 우리는 추운때 피하자는 理由가 뭐인가 하면 故鄕訪間團

成員가운데 老人들이 있을수 있다 이겁니다. 그 老人들 보고 추운 겨

울에 왔다갔다 하라고 하기보다는 좀더 추워지기전에 해야 되겠다. =L

래서 訪間團交換을 本會談에 先行시켜서 ll터8 日에 하자는 거지, 그

런데 宋先生은 추운때 퍼한다고 하면서 85年度 lo月달에 本會談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뭐 理解가 안돼요 출

南(宋榮大 ) :아니예요. 잘 들으셔야지 출
8 5 年 i2 月달에 우리가 lo次

會談했다 하는 이거예 요 .

北(박영수 ) :本會談은 겨울이건 뭐이건 相關이 없다 그 말이예요. 위

相關있어요 ?

南c宋榮大 ) :그러니까 이거 한달사이인데 이렇게 합시다. 네가 折表案

을 낼께요 等

北(박영수) :그래서 네가 이찰 가지고 계속 말올할수가있겠습니까?

接近이 안되는 것 같은데 이 問題는 일단 保留시키고 다음間題 討議

로 넘어가지요 를

南c宋榮大 ) :우리 討論은 어느정도 되없으니까 이제 매틀을 지어야 되

겠는데 매틀을 짓는 意味에서 折表案을 하나네지 요 .

이 두 출業의 先後間題에 있히서는 本會談을 먼저하고 잇발아서 訪

間團을 交換하는 것으로 하되 날짜問題에 있어서는 貴側이 네놓은 =L

발짜를 우리가 尊重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냐 하면 本會談을 ll 月 8

日날 하고 訪開團交換은 l2 터l5 韻부터 하자 그거예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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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박영수) :이거 뭐가 달라요. 뭐가 달라졌어요 ?

南(宋榮大 ) :貴側에서 내놓은 날짜 우리가 이렇게 받고 그리고 順序는

順理대 로 하자 讓

南 (李柄雄) :그쪽에서 시비를 하니까, 저 이걸 여러가지로 말씀이 많아

서 복잡한데 아까 우리 宋代表께서 말씀하신대로 어차피 訪間團은 사

실 準備가 좀 必要하다 이겁니다. 實務的으로 다 이거 하는거예요 출

그러니 까 . . . . . . .

北(김광수) :한달 필요하데요, 한달 . ,. . . . .

南c李術雄 ) :한달가지고는 안되고, 名單도 作成해야 되고 또 아까 얘기

한데로 藝術團이 그래도 갈려면 좀 보기좋게 準備를 해가지고 가야되

니까 이게 事實上 時問이 좀 必要하고, 그다음에 本會談은 그렇게 큰

準輪가 없어도 되는거니까 이걸 먼저하자 . 그런데 우리가 基本的인

것은 年內에 지금 다하자고 날짜가 나왔거든요 ?

年內에 하자고 발짜가 나왔으니 그러니까 順序에 좀 바꿔서 하며는

서로가 좋은 雰圖氣속에시 할 수 있지 않겠츠냐 會

또 雰圍氣問題는 이렇습니다. 지금 本會談하기 위해시 故訪團 먼저

하며는 本會談 雰圍氣가 좋다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本會談하고 그뒤

에 故訪團하며는 故訪團雰圍氣도 좋아질 수 있지요 .

그러니까 雰圖氣라고 하는 것은 지금 서로가 어느쪽이든지 雰團氣

시로 좋게 하자는 것도 같은 意見이고 날짜問題, 年內애 하자는 것도

같은데 여러가지로 擊備하는 節次가 아까 얘기한데로 84 名과 5oo 崙

에 데한 그런 擊備節次가 있으니 당장한다는 것이 사실 어려운 거J7.

그러니까 그렇게 調整하자는 거예요 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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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박영수 ) :柄雄先生!. 내가 보건대는 柄雄先生이 뭔가 잘못 理解하는것

같아요 . 왠가하며는 本會談을 먼저해서 故鄕訪問團 雰圍氣를 좋게 하자

이런거 , 이게 지금 問題가 아니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까지나 宋先生 거 認定해요? 全部 잘못 생각한

다는거 認定해 요 ? 宋先生 일관하게 强調한게 물른 나도 强調를 했

는데 本會談을 어떻게 하나 우리가 잘해서 自由來往시키는게 基本이

예요. 우린 , 그건 누구도 그건 . . . . . . .

그런데 무슨 故鄕訪問團 雰圍氣를 좋게하기 위해서 本會談을 먼저한

다7건 fi1건 말도 안돼요. 그건 그저 애당초 그런말은 꺼내지도 말고 출

南(流榮式) :차 朴先生, 아까 내가 折哀案을 냈는데 그에 대해서 答을

주시고 . . . . . . .

北 (박영수) :가만있어요. 가만있어요. 그러게 지금 答辯하는 중인데왜

이렇게 바빠서 그래. 本會談은 큰 準備가 없어도 된다 지금 그러는

데 이거 이렇게 하면 안돼요 출

北 c김광수 ) :本會談은 한달 準熊하는거지요 출

北(박영수 ) :本會談 잘해야 돼요. 우리가 그걸 놓치면 안절니다.

南 c宋榮大) : 4年동안 繫備를 해왔는데 뭐
찰

北 c박영수) :그래서 그런말은 필요없고 제가 이미 折表案을 냈는데 宋

先生! 워 本會談을 i2月8日로 하고 訪間團을 i2月 i5日로 한다는 건

이걸 어및게 正確하게 비유할 말이 생각안나는데 이건 아무래도 달라

진게 없어요 찰

그쪽발짜를 어떻개 바됐다고 말하겠는가 . 이건 根本問題에 있어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을뿐만 아니라 實務的으로도 큰 差異가 없는거예요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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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을 先行시킨다는 意味에서 같습니다.

本會談을 뒤로 미룬다는 意味에서 이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

래시 나는 저 宋先生이 전번 會談錄에서 베껴온건데 우리 녹응기하고

그쪽 녹음기하고 서로 다르게 內容이 안들어가 있겠지요구 같은 마이

크 로 들어갔는데 이건 분명히 宋先生이 本會談의 雰圍氣를 좋게 하자

면 물론 第2次 訪問團을 交換해야 된다 . . . . , . .

南 c宋榮大 ) :아니 그런데 왜 됫말을 識어요?

北(박영수 ) :됫말도 있어요. 내가 그것까지 마저 읽지요. 또 雰圍氣

를 좋게하자며는 이것뿐만 아니라 이쪽 그 回報書도 좀 주면 좋겠다

그했찰아요구 그러니까 消息, 調査回報書 問題는 일단 좀 눌러놓고지

금 論議되는 問題가 이 問題니까 이렇게 놓고 보며는 藝術團 .故鄕訪

問團을 先行시키자고 전번에 말해놓고 이제와서 또 아니다고 하니까 어

찌겠어요? 워 立場上 차이가 있으니까 이 問題가지고 계속 다람쥐 친

바퀴 돌리듯 같은말만 나올것 같은데 그래서 이 問題 討?는 일단 保

留시키고 좀 뒤로 미룹시다. 그렇게 하고 다음문제 . . . . , . .

南(宋榮大 ) :우리 저 訪問團問題, 規模問題 애기를 좀 합시다
雌

北 (박영수 ) :訪問團 規模間題를 좀 이야기합시다.

南c宋榮大) :이제 그럼 내가 먼저 얘기를 하지요 찰

北 (박영수 ) :訪間團 規模는 ' *

南(宋榮大 ) :朴先生 ! 그쪽에서 쪽 이야기했으니까 좀 쉬세요. 숨도 찬

것 란은데 좀 쉬시고 내가 이야기하지요 .

우리가 訪問團規模 構成을 3oo 對5o , 그러니까 故鄕訪問團 人員 3oo名
t

藝術團人員 5o名, 3oo對5o으로 差等을 두어서 提起한 理由가 몇가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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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니다.

첫째 는 우리側 離散家族들의 -意思와 念願을 反映했기 때문입니다찰

지난 85年 第l次 訪間團 交換에 관한 合意書가 發表된 이후에 우

리側 대다수 離散家族이나 國民들이 지지하고 歎迎을 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이산가족들사이에서는 故鄕訪問團 規模가 5o名으로 合意된

데 대해서 이것은 좀 적다하는 섭섭한 反應을 보인것도 否認할 수 없

는 事實이 었습니 다準

그래서 우리 赤十字社가 이들을 만나가지고 說明을 했었어요 출

l 次 訪問團事業은 南北사이에 처음하는 事業이기 때문에 規模가 좀 적

더u도 理解를 해 주십시요. 만약 다음번에 이와같은 事業을 하게되며

는 그때는 우리가 규모를 늘리겠습니다 출

多幸히도 그분들이 理解를 해주어서 우리가 85年에는 事業을 成功的으

로 잘 마무리지었습니다 출

지금은 狀況이 전혀 다릅니다. 貴側도 아시는 바와같이 지금 理念과

體制를 달리하는 나라사이에서도 시로 門을 열고 交流.協力하는 趨勢로

나아가고 있습니 다출

海外에 있는 우리 同胞들도 지금 南과 北을 訪間해서 故鄕을 찾고 流

肉을 만나는 趨勢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會

이런 狀況속에서 지금 나이가 많은 離散家族들이 한분두분 世上을 떠

나고 있습니 다출

그러기 때문에 우리側 이산가족들은 이제는 商北사이에서 Jz 人 道 的 인

門을 얼어야 된다. 그 門을 열 경우에 활짝 열어야 한다는 뜻에서 商

北사이에 2次 訪問團事業을 實施하게 되며는 방문단 數를 늘려야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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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訪間團事業은 故鄕訪間團 위주로 해야 한다는 要求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 다
를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側 離散家族들은 대부분은 南北사이에 藝術團

交換하는 것 좋다 이겁니다. 좋은데 다만 推進方法面에 있어시는 조금

다른 方法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며는 故鄕訪問團

하고 藝術團은 그 性格이 다르기 때문에 故鄕訪問團 事業을 赤十字 人

進主義的인 次元에서 實施하고 藝術團 交換은 南北文化交流7?元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見解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零

그래서 이 두 事業을 分離해서 실시하는 것이 正道인데 굳이 赤十字

素業 次元에서 藝術團을 交流하려고 한다며는 그 規模는 小規模로 해라

하는 거예요. 나는 이 이야기를 내가 무슨 讓念的으로 하는 것이 아

닙니다.

바로 며칠전에 서울 장충체육관에서 雄散家族大會가 열렸습니다. 그 자

리에 17,000 여명에 달하는 많은 離散家族들이 모였습니다. 이 분들이 이

자리에서 두가지 事項을 決議했어요. 하나는 워냐. 이번 2 7? 訪問團事

業을 할 경우 故鄕訪問團 위주로 編成하는 것입니다. 또 省墓도 直接할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零

이와 같은 要求가 파도처럼 일어나고 있기때문에 우리 적십자사가 이

들에게 約束을 했어요. 우리가 이번에 2次事業을 하는데 그 方向으로

하도록 努力하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나왔습니다
를

다음 두번째로 우리가 고향방문단하고 예술단하고 差異를 두는 理由는

이번 第2次 交換事業의 趣旨를 살리기 위해서 입니다
를

지금 우리側이 事業을 하자는 理由, 趣旨, 目的을 한마디로 말하면 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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散家族들의 苦痛을 덜어주자는 것입니다. 이 點에 관해서는 貴側도 지금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燎

그래서 이번 事業을 離散家族들올 위해서 하자고 한다며는 자연히 이

事業의 中心은 故鄕訪問團이 되히야 합니다 찰

事業의 中心을 故鄕訪問團으로 잡게 되며는 그 數는 藝術團 보다는

많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을 수는 없어요 출

이것이 바로 이번 2次 訪間團事業의 基本趣旨요, 本質입니다 출
이것을

좀 살리자는 것입니다 출

다음 세번제로 우리가 고향방문단하고 예술단의 差異를 둔 것은 貴 側

의 立場을 考慮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는 가급적이루는 藝術團을 조금 다른 流

元에서 하고 故鄕訪問團만 했으면 좋겠습니다4는 貴側에서 지난 5月3l a

字 便紙에서부터 藝術團을 하자고 나왔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일단 相 對 側

에서 提議한 것을 正面 拒否하기가 어려운 형편에서 일단 受容한 것입

니다. 수용을 하되 말이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離散家族들이나 우

리 國民들의 意思.念願을 考慮해가지고 數를 를 줄이는 것이 좋겠다 準

그리고 藝術團 開題가 지난 85年에 提起되서 實施된 背景을 돌이켜 보

며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8次會談때에 貴側에서 이 間題를 먼저

提起했출니 다출

그 當時의 提議趣旨가 무엇이었느냐 하며는 光復 4o 周年을 紀念하기

위해서 이 藝術團을 交換하자 라고 했습니다 準
다시 말씀드리며는 貴側

에서 撫議할 때에 우리가 보기에는 l圖性 事業으로 探議를 했고 그해

實施로 因해서 事實上 藝術團 交換問題는 끝난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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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4게 생각했는데 貴側에서 5 9 3l 日 便紙에서 또다시 2 次

藝術團 .訪問團 事業하자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相對側에시 제기한

거 우리가 정면 拒否하기가 어렵다, 일단 이 사업을 實施할려고 그러면

相對側 悲思도 尊重해야 되겠다 하는 뜻에서 이걸 받아 들었고 그 結

果 일단 數字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여러가지 離散家族들의 意思

.念願을 考慮해서 5o 名規模가 適正線이 아니겠는가 출

이래서 지금 나는 우리側의 提案이 지금 이 現狀況的인 要求에 부합

되는 適IE規模라고 생각됩니다.

lk ( 박영수) :그 訪問團 規模間題애서 故鄕訪問團을 그쪽에서 3oo名 하고

藝術團을 料名으로 하자고 지금 이렇게 제기하는데 그걸 제기를 해놓고

宋先生이 그걸 合理化하는 發言을 이제 料當히 길게 했는데 , 아무리 길

게해도 내가 보건데는 거기에 그걸 合理化할 만한 똑똑한 論旨는 내가

보기에는 없는것 같구먼.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85년도 訪問團 交換

때보다 藝術團 .故鄕訪問團 規模를 늘리는거 이거는 우리가 發展的 견지

에서 놓고 블때 이거는 自然스러운 일이다
燎

8 5 주度에 訪開團을 交換한 以後에 벌씨 만 4년이 지나갔습니다聲

그리고 그 사이에 이와 關聯한 우리 겨레의 料求나 특히는 흩 어 진

家族 . 親戚들의 要求는 높아졌습니다
구

뭐이 높아졌는가. 8.l5解撚 마흔들을 계기로 는 때에는 그야말로 처

음으로 하는 漆業이니까 5o출, 5o名 아주 小範團에시 烈解된다. 7 렇

지만 이제는 4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는 조금더 등이 크게 하 는 것 이

좋겠다는 意見이 한결같습니다.

우리가 모든 事業을 하는데 發展的으로 해나가야지 85年 4년전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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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것을 이제와서 踏襲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藝術團 交換과 關聯해서는 어디까지나 藝術人 當事者들의 意思

를 考慮해야 됩니다 출

그쪽에서 고향방문단 성원들,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의사를 고려해 야

한다고 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藝術團 戚員, 藝術人들의 意恩도 考慮해 야

합니다.

우리가 8.i5解放 4o돌을 계기로 進行할 때 藝術團과 故鄕訪問團 交

換을 同時에 하는 것이 必要하다고 서로 認定을 했기 때문에 이걸 同

時에 交換한 겁니다 출

그렇다면 이제와시 2次 訪問團 交換을 할 때 고향방문단 성원들 의

의사만 고려해주고 예술인들의 意思는 고려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거는

이건 不公平하다 會

지금 藝術人들은 뭐이라고 하는가? 예술공연이라는게 뭐 南北間에 o1

틀에 한번 提起되는 것도 아니고 한달에 한번씩 進行되는 것도 아닌데,

상당히 어렵게 오래간만에 한번씩 진행되는건데 그렇다면 北에 있는 藝

術人들은 北의 自己네가 到達한 小榮, 最高水業을 가지츠l 나가서 淸쪽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단 말입니다 拏

위 그련 面에서야 南쪽 藝術人들도 마찬가지겠지요 를

5 o 名가지고 이걸 解決할 수가 있는가?

이간 도대체 不할能하거든요? 85年度때 그저 다 아시겠는데 讓術團公

務 두시간 했습니다 출

5o名으로 하자고 하니까 거기에 무슨 舞臺裝置하는 사람, 뭐 指揮하

는 사람, 照明하는 사람 뭐 다 빼고 나니박 배우는 블과 몇이 안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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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든요?

그래서 한 배우가 세종목 지어는 네종목씩 出演했습니다
출

우리가 藝術人들한테 이렇게 要求하는것 自體가 무리하단 말입니다
燎

우리 藝術人들은 그래서 지금 서울에 다시한번 나간다면, 나가게 된

이상에는 한번 우리가 輩輪한 藝術, 우리 到達한 藝術 水準을 이걸 한

번 다 充分히 보여주자. 그렇게 할려면 적어도 3oo名은 되어야 되겠다

는데 그들의 一致한 要求입니다
를

우리는 이런 藝術人들의 意見도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意思와 같이

考慮해 주어야 된다 이거고, 다응으로 우리는 漆側에서 지금 말하는 과

정에 우리는 예술단만 重視하고 故鄕訪問團은 차요시하고 천만의 말씀입

니다.

우리는 둘다 藍視하고 있고 이건 다 同時에 解決하자는 것입니다
雌

바로 그런 의미에서 故鄕訪間團 規模도 3oo 名이고 藝術團도 3oo 名입

니다.

撚鄕諦制團 交換이 흩어진 家族 .親戚들에게 沈向들과의 상봉에 대한

기틀과 함께 특히는 상블에 데한 希望을 안거주는해 必要한 것이라면, 藝

術團은 또 어떻게 되는가, 北南 사이에 和合과 團合을 도모하면서 同時

에 故脚訪間團 성원들이 家族.親戚들과 좋은 雰圍氣속에서 기쁘게 만발

수 있도록 하는데도 좋은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事業을 같이 다 意

視하고 해야 되겠다
를

그런데 지금 宋先生 얘기하는 과징에 예술단은 藝術諒流의 漆元에서 해

야되고 訪問團 諒換만 人道的 次元에시 해야된다 그러는데 우리가 8 5 率

度에 이 問題에 대해서 明白히 출意를 하지 않았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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赤+寧 總裁가, 그때 85年度에 會談할 때 적십자 총재가 藝術團을 데

리고 가는데 다른 사람도 아닌 赤十字 總裁가 어떻게 흩어진 家族 . 親

戚 들 데리고 가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걸 同時에 다하자, 이 同時에 다

하는 것이 또 必要하다 이렇게 우리가 合意돼시 85년도에 이왕 成事

시킨거고 이제와서 藝術團이 , 故拂訪問團이 主고 藝術團은 從이다, 뭐 이

말을 내가 오늘 처음 듣는 것은 아니고 85年度에 이 자리에 마주 찰.

아시 무려 장장 합하면 여러시간 되겠는데 . . . . . . .

그래서 이러말고 같이하자 같이, 두가지 다 重視하는 意味에서 같이하

자 우리 主張은 이겁니다.

그리고 藝術團 交換이 提起된 背景을 얘기하면서 8.l5 解放 4o돌이다.

이거 우린 否認안합니다 雌

8 .l5 解 放 4o돌을 계기로 해서 그 무엇인가 우리 赤十字가 흩어진

家族.親戚들에게 希望을 줄 수 있는 象徵的인 壽業을 하나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藝術團도 제기한 거고 또 雙方 合意에 의해서

故鄕訪間團을 같이 交換한 것입니다 準

바로 우리가 이번에 27? 藝術團 .故鄕訪開團 제기할 때 8.l5解放 4 4

돌을 계기로 하자고 그했단 말입니다 출

우리 便紙 여러차례 그쪽에 갔으니까 출

8 . ] 5 解放 44 돌을 계기로 하자고 그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5월 3l 날 提起되었을때 우리가 바주 앉았으면야 되지

요 .

8 月달에도 되지요. 그러나 그게 열리지 못했기 떼문에 이제와서 열

린 이상 이제도 그 계기를 8.l5 4 4 돌로 하고 해도 큰 문제는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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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8.l5解放 4o돌을 계기로 交換하자 그래놓고 우리가 9 월달에 交

漆하지 않았습니 까를

우리가 雙方이 어떻게 어디에다 계기를 맞추는가 하는 것은 雙 方 이

합의를 하고 사람들한테 그걸 납득시키면 되는 거지, 이제 와서 이걸

계기문제를 제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

우리가 44 돌을 계기로 하자고 그만큼 귀에 못이 배기도록 얘기를 했

는데 그건 꼭 말안하고 이렇게 하면 됩니까?

그리고 끝으로 離散家族들에게 苦痛을 덜어주는 것이 故鄕訪問團의 基

本이자 目的이고 趣旨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이 問題도 그쪽에서 理解 를

바로 가질 必要가 있습니다. 故鄕訪問團 交換하는 것이 그들에게 不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것의 基本으로 되는데 어멓게 5o名 交換하고 3oo 名

交換해 서 다들어 줍니까? 물른 그 사람들 한테야 덜어를 수 있겠지요출

그러나 우리는 지금 모든 全體 흩어진 家族.親戚들이 赤十字本會談이

열렸다가 자꾸 中斷되고 迂餘曲折을 려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살아 생

전에 내 血肉을 한번 만나보겠는가, 얼굴이라도 한번 보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疑懼心을 갖고 確信을 못갖고 있거든요? 그 래서 그들에 게

아 !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보석주기 위해서 象徵的인 事業으로 이 訪

問團 事業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 보다 더 重要한 趣旨가 있는

것입니다. 그 만나는 몇사람에게 기틀을 주는 것 보다는 모든 흩어진

家旋 . 親戚들에게 ,血肉들에게 기쁨과 希望을 안겨주는 것이 重要한 目的

입니다. 바로 모든 離散家族들의 不幸과 苦痛을 덜어주는 間題는 訪間團

交換式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됩니다.

어떻게 다 하겠습니까? 그쪽에서 l구萬이라고 하는데 ...... 한번에 3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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名씩해서 ioo 年이 걸려도 되겠습니까? 問題는 本會談을 해야 그 間題

는 解決된다. 本會談을 해서 自由往來 實現시켜줘야 흩어진 家族들의 不

幸과 苦痛을 벌어주는 것이지 訪問團 交換해서는 그 問題 절대c. 解決

할 수 없습니다 출

그렇기 때문에 藝術團과 故鄕訪問團 交換事業의 趣旨를 바로 理解하고

그런 意味에서 그에 대한 認識을 를게 가지는데 基礎해서 이 訪問團事

業을 하자. 그러자면 訪間團 交換에서 어느것을 차요시하고 어느것을 重

視하지 말자 營

우리가 訪問團을 차요시하면 그쪽에서 좋겠습니까? 雙方會談인데 두雙

方이 提起한 것을 다 尊重하는 意味에서 또 그것이 妥當한 以上에는

合理的으로 또 同數로 하는 것이 옳지요 營

南(宋榮大 ) :말씀다했습니까 ?

南 c李柄雄 ) : =L 本會談問題가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本

會談만 한두번 열리면 自由往來가 다 되고 어려운 問題도 없을 것입니

다. 우리가 여러가지 얘기할 것 없이 우리 立場으로서는 이 다음 本會

談이 平壞에 서 열 차례인데 그것이 열리지 않으니까 얘기하는 것이죠.

例를 들어서 우리q에서 招請할 차례인데 우리가 안한다며 는 이것이

問題가 되지마는 그래시 우리가 어멓게 하든지 ...... 漆鄕訪問團 '藝術團

이것을 어및게 하든지 實現을 시켜서 좋은 雰圍氣속에서 우선 示.範壽業

이라도 하자. 이래서 l次에 좋은 成果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

리 立場은 지난번 l5o 名이 너무 적다. 그래서 사실 故鄕訪問團 人異을

3oo 名으로 더 發展的으로 人員을 많이 늘렸는데 이 藝術團 間題는 저

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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藝術公演이 甫北問에 더 많은 人員이 5o名 , 3oo名이 아니라 l)ooo 名

이라도 더 많를 사람이 왔다갔다 하면서 公演을 한다면 더욱 좋은 일

이라고 생각합니 다.

그런데 間題는 이번애 이 일은 어떻게 돼냐면 우리가 出發이 赤+字

奈業에서 부터 出發되는 것이고 또 赤구字事業이라고 하는 것이 可能하

면 人間의 苦痛을 덜어주는 問題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일은 離散家族에 關聯된 間題다. 그렇다면 우선 藝術團間題보다는 故鄕訪

間團의 間題가 우선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5o 名보다는 더 發展的으로 3oo

名으로 했고, 이 藝術團問題는 아까 宋代表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機會가 있어서 더 많은 사람이 할 수도 있으니까 이 問題는 우리 赤

구宇가 서로 勸告를 해서라도 文化藝術交流가 되도록해시 빨리 많은 사

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되지 않겠는가. 다만 이 경우에 있어서는 지

난번에 5o명 한것도 상당히 成果가 좋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대략 人

員數에 있어서 이 間題는 지난번 정도에서 하고 故鄕訪問團 人員은 늘

리자. 이렇게 생각하는 우리 立場에 여기 다른 複線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니니까 그렇게 理解를 하셔서 3oo名 : 5o名 이렇게 하며는 좋은 成

果가 나오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北(김광수 ) :北과 南으로 흩어진 家族.親戚들의 要求를 考慮해야 된다고

릴습니다. 要求를 考慮해서 貴側에시 故脚訪問團 人員數를 提起한 것이

3oo 名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놓은 案이 藝術團 3oo 名, 故鄕訪問團 5o 名

으 로 提起認다면 貴側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러

나 우리가 提起한 故鄕訪間團 人員數도 3oo 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貴

側이 내놓은 案이나 우리가 내놓은 案이 같습니다. 故鄕諒間團 人員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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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고 흩어진 家族 .親戚들의 意恩와 念願에 관한 問題는 見解가 一致했

기 때문에 다른 얘기할 必要가 없다고 봅니다
零

그러나 藝術團 人員數를 5o名으로 하자고 貴側이 그했는데 여기에는 見解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얘기했지만 3oo 名도 좋고 l,ooo 名도 좋겠다고 했는

데 응당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출

그리고 藝術團 人員數를 왜 많이 해야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우리 團

長이 얘기 했습니다. 거기에 添附해서 몇가지 더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

를 할 수 있습니다
聲

우리가 藝術團 人員을 늘리자고 한 重要한 理由의 하나가 北과 甫으

로 를어진 家族 .親戚들에게 信,L을 주자는데 있습니다. 이 赤+宇會談의

本會談이 進行된지도 滿 l7 年이 지났습니다. 豫備會談까지 합치면 l8 年

이 지났습니 다
를

이 l8年동안이나 지나온 이런 過程에 제길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많

은 흩어진 家族 .親戚들이 失望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信心을 주기 위

해서 象徵的으로 藝術團과 故鄕訪問團을 交換하자는 目的으로 했습니다
출

아울러 北과 南사이의 雰圍氣를 더욱 좋게하고 民族的 和解와 團合을

圖謀하는데도 寄與하게끊 하자. 이런 目的에서 또 우리 本會談이 좋은 結

寶을 얻을 수 있게 雰團氣를 造成하자는 意味에서 藝術團과 故脚訪問團

을 交換하자 이렇게 提議했습니다.

趣旨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趣旨에 맞게 하려면 5o名 가지츠츠

交換해야 얼마나 問題를 解決하겠습니까? 이 交換하는 目的에 맞게끊 하

자면 그래도 통이크게 解決해야 그 問題를 우리가 査換하는 目的을 達

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슨 일이든지 目的을 達成하려면 目的을 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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成할 수 있게끔 事業이 組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北半部에서 지난 l3次 祝典때는 70,000 名이 출演을 進行했습니다.

또 우리 北半部에는 5,ooo 名의 綜合公演도 있습니다. 그래서 70,000 名이

라든가 5,ooo名 交換으로 하자 이렇게는 提起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

소한 3oo名은 交換해야 이 諸的을 達成할 수 있겠다. 藝術團과 散漆訪

問團을 交換하자는 趣旨를 達成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o1 정

도 도 交換하지 못한다 하며는 5o名 가지고 이런 目的 達成하기는 어

렵다고 생각합니 다
營

아까 術雄先生이 3oo 名해도 좋고 l,ooo 名해도 좋다고 했는데 내가 알

고 있기에는 貴側이 7.7 宣言이라든가 最近의 民族共同體方案이라든가에서

交流를 積極的으로 하자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點을 놓고 볼 때에도 우리 赤十字人들이 藝術團을 交換해서

家族 .親戚들의 苦痛을 덜어주는 壽業을 推進하자. 이러한 意味에서 交換

하는 藝術團을 3oo 名으로 交換하자는데 거기에서 못하겠다는 뜻은 아니

지요 .

南(李柄雄 )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s流를 많이 한다는 次元에서 藝

術團 ltooo名도 좋아요. 그런해 이빈의 이 淸業 自體는 故脚訪問團 .離

散家族에 關聯된 開題니까 準

석기서는 象徵的인 人共數로 하고 그것은 兩測機關이 서로가 支化 .藝

術團體에 建議를 해서 더 많은 사방들이 査流가 되고 公論되면 좋겠지

요 . 그러니까 이 奈業 自體의 團的에 맞게 人異數를 調整하면 좋겠다

이거지요 雌

南c宋榮大 ) :저, 朴선생님 ! 誇談을 조금더 效率的으로 하기 위해서 討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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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금 速度를 빨리하도록 합시다 零

지금 規理.構成間題 가지고 오랜시간에 걸쳐서 討論을 했는데 , 내가

느낀 바로는 지금 貴側이 藝術團을 諒換하려고 하는 그 目的이 南北間

의 和解와 團合을 圖謀하는데 있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營

南北間의 和解와 團合을 圖謀하는데 그 目的이 있다고 한다며는 赤十

字奈業 7;元보다는 南北文化交流a?元에서 實施하는 것이 더 適合하고 좋

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찰

그래서 南北文化交流次元에서 할 경우에는 規模도 더 擴大를 하고 內

燎도 다채롭게 하고 또 期間도 늘리고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文化交流次元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겁니다 零

그러나 지금 우리 赤十字事業次元, 특히 터번에 訪問團事業과 關聯해서

를때는 그 規模를 늘리는 것이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또하나

지금 貴側에서 이번 2次訪間團事業에 藝術團을 包含하는 理由로써 光復

4 4 周年을 紀念하기 위해서 했다고 말을 했는데 , 그러면 앞으로 光復45

周年, 46周年, 47爛年이 올메 그때마다 이 赤+字訪間團索業과 관련해서

藝術團을 交換하자고 하는 건가? 이점에 대해서 우리는 좀 궁금합니다 출

그리고 또 이번 藝術團올 吏換하게 되며는 相逢家族들은 祝賀해 줄수

있다고 하는데 ...... 나는 저 相逢家族들을 祝聾해 준다고 하는것은 索漆

.[÷ 동네사람들이 , 漆鄕사람들이 , 얼에 있는 사함들이 祝賀해 주는것이 = L

게 제일 자연스런 이치라고 봅니다 출

그리고 또 지금 貴側에서 자꾸 이 故鄕訪間團하고 藝術團의 同數槪念

을 말하는데, 그런데 이 同數槪念이라고 하는게 어떤 그 對比되는 內容

의 性格이 같올때 適用되는 原制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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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컨대 南北사이의 宗敎人 交流問題가 많이 提起되고 있는데 雙方間의

宗敎人 規模를 갖다가 100 U , 100名 同數比率로 한다. 또 南北 사이에

言論人 交流를 하면시 規模를 100 ig, 100名 同數比率로 한다. 이 때는

貴側이 말하는 同數原削이 適用이 됩니다.

왜 ? 이것은 같은 宗敎人끼리이기 때문에 ,같은 言論人이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對比되는 縮容의 性格이 같기 때문에 거기에는 同數 槪 念 이

適用될 수 있습니다
燎

그러나 우리가 討論하고 있는 이 故理訪問團하고 藝術團은 性格이 다

릅니다.

이 性格이 다른 양자를 갖다가 同一線上에 올려놓고 같은 規模로 해

야된다. 똑같이 해야된다 라고 하는것은 종 幕理에 맞지 않습니다 를

만약 그런 論理를 前提한다고 하며는 이 間題에 대해서 貴側이 어떻

게 대답하겠습니 까 ?

만약 貴側의 論理대로 故訪驪數를 l>ooo 名으로 할 경우에 . . . . . . .

北c박영수) : 10,000名이라고 그리죠 위 ! (一同웃음)

南(宋榮大 ) : 10,000名으로 할 경우애 襲術團도 10,000名이 따라 다녀야

한다는 이야기 입니다 . . . . . . .

그 이치가 맞겠어요? 누가 밖에서 들으민 아마 웃을 겁니다출 . . . . . .

北(박영수 ) : c웃으면서 )아니 ,내가 대랄할 準備가 다 되있으니까 밭리

거 發言이나 끝내시오. 네가 데담을 다 하지. . . . . . .

南(宋榮大 ) :그래서 同數槪念이라는 것도 서로 比較하는 內容의 性格이

같을때 適用되는 거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 構成問題는 이정도면 雙方의 意見이 어느징도 充分히 開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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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고 보기 때문에 다음 間題, 訪問地 問題를 조금 이야기 했으면 합

니다.

北(박영수) :아! 나는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며는 너무나 명백한 間蓮이

니까 , 그저 저쪽에서 쉽게 同蒸할 줄 알았는데, 역시 이 制題도 합의가

잘 안되느만요 !

7 런 면에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 藝術團問題는 자꾸 이

거 商北交流次元이다 그쪽에서 얘기하는데 ,그건 그쪽에서 앞으로 北南사

이에 交流가 進行될 때 응당 할 겝니다. 우리가 뒤 하지말라고 그래도 그

사람들은 할께s . . . . . . .

그러나 우리는 이미 料年度에 壟術團과 故部訪問團을 등시에 交換하기

로 合 恣 를 하고, 實現시킨 좋은 前例가 있다. 금년도에 우리가 2次 藝

ajB3 .故鄕訪問團 交換事業을 하자고 제기했을 때 귀측에서 거기에 同意해

나온 이상에는 이제와서 꿔 藝術團은 윈래 저쪽에서 해야 될 건데 , 위

이런 말은 릿 때문에 합니까 도대체 ? 다 同諒해 놓고 나와서 이제와서

자꾸 그런말을 왜 해요? 不必要하지 않아요? 이거. . . . ' . .

; L 할];遍에 대해서는 그정도로 내 얘기를 하고, 더 얘기할 수 있지마

는 不必要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지 않고 . . . . . . .

앞으로 8.5해방 마흔여섯돌, 마흔다섯돌, 마흔일곱돌 게속하자는 건가,

이a에 흔자할 수 없어요? 혼자? 들이 마주 및아서 u流해J..1 하는거지, 그때

가서 합의되면 하는거고 合蒸안되면 못하는 거죠. 이린엔 合蒸됐기 때문에 모여

앉아서 討論하는거 아녜요! 이런거 위쓸데없는 걱정을 자꾸하면서 c一同웃음 )

南(流榮誇) :(웃으면서 )그저 , 물어보는거예요 출

北(박영수) :뭐 每해 하는가, 어찌는가. 必要없어요, 그런 얘기는 必要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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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란 말이요. 會議進行에 必要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는 더 不

必要하고 . . . . . . .

當 藝術團 交換의 目的에 대해서 우리가, 물른, 民族和解에 도움이 되

지요.

그러나 우리는 벌써 85년도 이 藝術團 같이 交換할 때는 訪問團 成

員들이 만나는 걸 가서 축하도 해주고출 . . . . . .

보시요, 그때 어떻게 됐는가. 訪問團 成員들이 4o년만에 만나서 옆에

끼고, 찰아서 藝術公漆까지 보면서 ,기분좋게 ,사람이 아무래도 藝術公演을

보면 마음이 흐뭇해지고 기분이 좋아지는건데 , 왜 그게 나쁘겠어요 ?

그러니까 그건,그런 면이 있다는거를 이렇게 거두절미하면서 얘기할 必.

要도 없는거 고...... .

옆에 동네사람들이 祝賀해 주는 것도 얼마나 를겠어요 ? 그건 뭐 누

가 부인하지 않는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이 藝術團 交換도 그런 漆義가

있는거다는 거를 우리가 얘기하는 겁니다
출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거두절미하거나 이렇게 해서 뭐 자꾸얘기를더

끄집어 내서 할려고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게 좋을것 같고... . . . .

同數潑則 , 同數燎刷에 데비되는 性格에 한해서 同數原則이 적용된다 r L

했는데 ,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봅시다. 저,藝術圖 .故鄕訪問團을 우리가

郎年度에도 어떻게 料現시켰는가. 求小字襲術鬪 .故鄕訪順團이거든요할 7 런

의미에서는 對比가 되겠지요. 적심자일에 봉사하는 사람, 적십자 사업에 7 1

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로 하면 일없겠어요? 바로 그래서 우리가 적

십자 예술단이라고 그했단 말이예요 출

그리고 10,000명 할때 이것도 하겠는가 하는데 , 10,000 명이라고 할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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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거는 애당초 제기되지도 않을것 같다, 앞으로 나는. 왜 그러냐 하면

10,000명이 왔다갔다 할 때에는 自由來往입니다. 이거는 방문단이 아니예

요 , 명백히 . . . . . . .

우리는 지금 自由來往이 되지 않은 條件에서 방문단을 소규모로 교환

하는 이때에 예술단도 동시에 하는 거지,앞으로 그런 問題는 제기안될

겁니다. 일만명 할 때는 방문단 일만명 토른할 때가 앞으로도영원히 있

을것 같지 않아요, 그런 訪間團도 세상에 있어본적이 없고 .......

그래서 자꾸 그 問題를 좋게 해결하려는 立場인게 아니라 될 복잡하

게 만드는 7 런 感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어떻게출니까? 이제는

방문단문제 , 규모문재 , 아까 송선생도 얘기했지만, 위 서로 相對方에 의도

를 , 의사를 충분히 이젠 뭐 알게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생각은 =L

렇습니다, 이 문제 토의를 그저 이것으로써....... 할시 한번 만나서 얘기해

봐야 되겠다. 지금 상태에서는 뭐 서로 意見차이가 를혀지지 않으니까,

지금 時間도 많이 갔고출 . . . . . .

南(宋榮大 ) :가만있어 보세요, 지금 時間은 많이 갔습니다마는를 . . . . . .

Jb(박영수) :아, 잠관 내가 말씀을 마저 드린 다음에 이야기 하십시요 囑

시간도 많이 갔으니까, 러 오늘 하루종일 할 수도 없는거 J 츠.......

그래서 오늘 接觸은 이만하고 다음번 接觸에 나와서 좀 더 좋은 案

들을 가지츠L 나와서 討論를 급속도로 진전시키는게 좋을 것 같다. 내생

각은 이렇출니 다출

南(宋榮大 ) :지금 우리가 年內에 두 奈業을 다 料現하자고 하는 團標를

가지고 會談을 하고 있는데 ,물론 오늘 지금 2시간 넘긴 했습니다만 를

이 時期開題 .構成問灌는 어느정도 쌍방이 지금 이야기 했기 때문에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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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로 立場이 개진됐다고 봅니다만 중요한 訪問地 問題가 아직 言출j崙이

안됐어 요 를

그래서 이 訪間地問漂까지 討論을 한 다를에 오늘 接觸을 끝내고 또

다음에 會談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北(박영수) :그런데 제 생각에는 지금 討議해야 될 問題가, 訪問地問題가

이제 남아 있고, 그 다음에 藝術公演團의 內容間題도 또 남아있고 그렇

기 때문에 오늘 이왕 다 못할 바에는 우리가 대체로 지금까지 이자리

에 모여서 會談을 해올때 대체로 그저 한두어시간씩 하곤 했고. . . . . . .

이번에 오늘 2時間 동안에 討議를 걸쳐서 相對方의 의사를 충분히 시

로 이해했다고 틀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걸 토대로 해서 다음번에 나

올때는 시로 좋은 案들을 가지고 나와서 討論하는게 어떤가? 그런생각

입니.다
출

南c李峻熙) :원래 各 項目마다 발리 燕見을 내놓고 討議해야 接近이 빠

를텐데 , 지금 2 가지 順經밖에 漆見交換이 안됐는데 . . . . . . .

北c정덕기 ) :지금 네 생각에는 우리가 問題討議에 취지상 差異가 있는깃

같습니 다
출

왜냐하면 우린 藝術團 .故鄕訪明圖 交換問題를 本奮談이 잘 되도록 분

위기를 造成하고, 민족적 단합의 분위기를 造成하는데 있다고 지금 이렇

게 이야기를 하는데 . . . . . . .

貴側에시는 주로는 를히진 家族들의 불행과 고통을 덜어주는데 당면한

고통을 플어주는데 漂義가 있다. 이렇게 되니까 藝術團 故鄕訪間團은 時

期問題에서도 그렇고, 規撚問題에서도 그렇고 어던가 뭐 호상성이 잘 맞

지 않는 이런 感이 있출니다. 對方의 恣見을 좀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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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宋榮大) :오늘 저, 마무리 짓는 것 同漂하는데 마무리 칫기전에 한가

지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게 있습니다 雌

그게 뭐냐하면 오늘 지금 밖에 貴側記者들이 우리側 記者들을 만나가

지고 貴側에서 提起한 바 없는 民族統一協商會議 제의내용이 담긴 편지

를 갖다가 配布를 하고 있습니다 聲

또 第44次 世界聖體大會 앞으로 또 유인물을 지? 配布하고 있는데

이같은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만난 團的이 人

道主義問題 解決하기 위해서 만났고, 또 여기온 記者들도 人道主義的인 事

業을 취재하기 위해서 왔기 때문에 그런 本質에서 벗어난 일은 안했으

면 오히려 분위기조성에 좋겠다하는걸 말씀드립니다 출

北(김광수) :우리자체가 지금 人道主義 事業을 討論하고 있지 記者들 끼

리 自由롭게 하는 거야 뭐 막을거 있습니까를

記者들도 赤十字가 統制합니까구

南(李峻熙 ) :記者도 人道的인 問題 取材하러 오며는 正直하게 取材를 해

야지 밖에서 아무리 그렇지만 그건 쓸데없는짓 않하는게 좋지요 출

南(宋榮大 ) :여기온 取材目的이, 그러니까 내가 協助要請하는 거예요. 우리

분위기를 좀 잘하기 위해시 가급적 그런일은 안해줬으면 좋겠다는 이야

기입니다 출

南c李峻?) :아, 분위기 좋기 위해서 하는건데 꼭 그렇게 할께 뭐 있어

요?그래 , 김광수선생 !

南c宋榮大 ) :자, 그럼 우리 다음 날짜를 정합시다 출

北c박영수 ) :記者들은 記者들에게 맡거야지 記者들의 活動內容까지 우리가

統制할 수는 없는 거고, 다음번 接觸날짜는, 지금까지 l7? . 2次 接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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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는 송선생이 불렀단 말입니다. 내가 다 거기에 거저 하루도 差異안나

고 同漂를 주었거든요. 3 次接觸날짜는 내가 부르겠는데 그대로 同黨가 나

오리라고 (一同웃음 ) 기대하면서, 내가 생각했든게 io 月 i6 H ... ... .

南 (宋榮大 ) :그게 무슨 理 日이예요?

北 ( 박영수) :터暖日인데 그저 그날로 합시다
를

南 ( 宋榮大 ) :月理日날?

北(박영수) :그렇게 정한 취지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i7 日날 해도 좋겠

는데 이 中監委會議室이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하는 날이기 때문에 , 그건

좀 피해달라하는 그런 취지도 있었고 . . . . . . .

그 以後로 가는 것은 다른 間題도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lo月

l6 日로 거저 약속합시다
를

南c李術雄 ) :우리는 日理日날 네려오는게 미안하죠. 예, 거 日程日날 내려

와야 되지 않겠어요? (웃음)

北(박영수) :아 ! 일없어요. 뭐 고통을 덜어주는 間題에 있어야 나는 금

년도에 금강산을 휴식가는 것도 다 取消했는데 뭐 출

南(李柄雄) :우린 늘 그쪽을 걱정을 하거든요 찰

南c宋榮大) :저, 그 다음날 i7 日날 하는게 어떻겠어요?

北(박영수) : l6 日이 글째 中立國監督委員會 會議날짜라 그말이요 출

南(宋榮大 ) : l7 日이 ?

北 ( 박 영 수 ) :예, 그래서 내 그걸 討論해 봤기 때문에, 그래서 l6 s 로 합

시다.

南(宋榮大 ) :그렇게 합시다 會

北 ( 박영수 ) :예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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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李柄雄) :金先生 ! 가서 硏究를 좀 많이 하십시요. 뭐 우리案에 同添

하면 다 될건데 필 오늘 안하려는지 . . . . . . .

南(李峻熙) :새로운 案이 다음에 折表을 해가지고 서로 案을 좀 내놓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출

北 ( 박영수 ) :돌아가며는 우리가 重要한 間題들을 提遷했으니까 그대로 좀

잘하십시요 출

南(宋榮大) :자 硏究를 좀 많이해서 나오십시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準

北 ( 박영수 ) :수고하셨습니 다를

南c李峻熙 ) :자, 수고하린습니다 聲

北 ( 정덕기 ) :수고하린습니 다準

南(李術雄 )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출

北 c 김광수 ) :수고하셨습니 다출

< 雙方代表 人事交換後 退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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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代表團 記者會見. >

* 日時: 1989. 10. 6 ( U ) 13:20-13:45

*場所 :板門漆 우리側地域 r平和의 집J

*發表 찰 答辯:宋榮大 首席代表

l . 記者會見文

여러분 ! 오랫동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實務接觸 結果를 發表하겠습니다.

.Q ll次 南北赤十宇會談의 再開와 第2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

團의 交換間題를 위한 南北赤十字 實務代表間의 두번째 接觸이 오늘 午前

lo 時부터 l2@23 分까지 2時間23 分閣에 걸쳐서 이곳中立騷監督委員會 會

議靈에서 非公開濯에 進行되었습니다

오늘 接觸에 서 우리側은 中斷된 .本會談을 再開하석 議題5情項을 一括妥

結. 實踐에 옮기는 것이 離談家族 全體의 不幸과 苦痛을 根本的으로 .解決

해 주는 길임을 强調를 하고 第ll次 本會談의 조속한 再開를 促求하였

습니다.

또한 第 2 次 離散家族 故鄕訪問 및 藝術公演團의 交換間題에 대해서도 우

리側은 訪間團交換事業의 根本趣旨가 보다많은 離散家族들에게 相逢의 기쁨

과 希望을 안겨주는 데 있으므로 故鄕訪間團 間題는 그 規構나 訪問地 B

에서 藝術公演團과는 달리 생각하고 實踐方案을 마련하는 것이 合理的임 을

强調하였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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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見地에서 訪問團의 構成 및 規模나 交換時期 및 方法 등 主要

問題에서 부터 身邊安全保障間題> 輸送.通信.便宜提供問題 등細部事項에 o1

르기 까지 訪問團 交換에 따른 상세한 提案을 내놓고 이를 중심으로 協

議해 나갈 것을 提議하였습니다 準

이에 대해 北韓側은 첫發言의 冒頭에서부터 文益煥牧師 ,林秀卿讓, 文奎鉉

神父 問題를 提起하고? 이 問題가 人道的 3t元에서 解決되어야 할 問題라

고 强辯하였습니 다.

北韓側은 이들에 대한 釋放을 위해 大韓赤十字社가 應當한 措置를 취하

라고 繼績 要求함으로써 實務接觸에 대한 北側의 眞意를 疑心케 하였습니다출

그러나 우리側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會談을 妥結시키려는 一念에서 Jb

側 主張에 대한 論爭을 自制하고 實質討議에 들어가는 方向으로 會談을 o1

끌어 나갔습니 다.

이러한 우리側의 努力으로 實務間題 討議에 들어가서 訪問團의 交換時期

問題와 構成間題를 討議하였습니다마는 雙方의 意見이 對立되어서 意見을 좁

히지 못하였습니 다를

訪間團 交換時期間題와 駱聯하여 우리倒은 本會談을 먼저 열고 이어서

r訪問團 J을 實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立場을 表明했습니다 營

그것은 첫째, 離散家族의 不幸과 苦痛을 根本的으로 解決할 수 있는 方

法이 本會談再關에 있으므로 最短時日 內에 本會談부터 열자 하는 것이었습

니 다.

둘째는 이 本會談과 r訪問團 J事業이라z 하는 두개의 事業着手를 위한

準備期間面에서 本會談은 당장 開催할 수 있는 反面에 r訪間團 J事業은 보

다 많은 準備期間이 必要하다는 점을 考慮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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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訪間團 構成間題에 있어서 우리側은 故訪團 3oo 名, 藝術團 5o 名

으 로 構成할 것을 强調했습니다聲

이것은 離散家族들이 이번 第2次 r訪問團 J事業과 關聯해서 藝術團보다

는 r故鄕訪間團 J中心으로 構成되기를 바라고 있는 現實을 우리 赤十字社

가 留念을 했고 또 藝術團은 그 性格上 南北 文化交流 次元에서 推進하

는 것이 合理的이라고 判斷했기 때문입니다
를

c)A1 말씀드리면 故鄕訪問團은 赤十字 人道主義事業 次元에서 推進하고 藝

術團은 南北 文化交流 次元에서 本格的으로 推進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굳

이 藝術團問題를 赤十字 人要主義事業에 包출시켜 推進한다고 하면 그 規

模는 小規模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우리側 離散家族들의 意見이기 때문에

이 點을 우리가 考慮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北側은 現狀況이 本會談을 열 雰團氣가 아니라고 하면서 그 雰

圍氣 造成을 위해서 訪問團을 먼저 交換해야 한다고 主張하는 한편, 規模

에 있어서는 藝術人들의 要求를 考慮하여 r故訪團 J 과 藝術團의 鱗를 3oo

名, 3oo 名 同數로 해야 한다고 主張하였습니다.

이로써 오늘 接觸은 次期 第3次 接觸을 오는 io月 i6日 구前 io時

이곳에서 다시 갖기로 合意했을 뿐 별다른 成果없이 끝났습니 다출

以.上이 오늘 會談에 대한 理表內容이 되겠습니다
雌

質間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출

2 . 覽疑 .應答

質問 :北制에시 앞서서 北側 團長이 한 記者會見에서 거의 지금 宋首

席代表께서 거의 大同小異하게 狀況說理을 했는데 , 그 중에시 마지막 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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分에서 評價를 하는 過程에서 r合意된 바는 없다. 그렇지만 成 果 는

없지 않았다J 라고 評價를 했는데 ,지금 宋先生께서는 r별다른 成果가

없었다 J 고 하셨습니 다출

출意된 것은 없지만 第3次 會談에 대한 展望은 어떤지 말씀해 주

시기 바랍니 다
출

答辯 :아시는 바와같이 지난 第l次會談 때는 文撚煥牧師. 林秀卿讓 등 會

談外的 問題를 提起하는 바람에 實質諒議를 전혀 못한 狀態에서 끝났

습니다.

그리고 오늘 第2次 會談에서 冒頭에 北側이 역시 文撚煥 .林秀卿擴

問題를 擧論하는 바람에 다소 어려움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우리

가 實質討議로 誘導를 해서 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r訪問團 J의 時

期問題, 本會談 開催時期問題하고 또 構成問題 이 두가지를 諒論을 했

습니다.

오 늘 討論한 이 두가지 以外에 앞으로 우리가 討議해야될 問題들이

몇가지 더 남았습니다 를

例컨대 訪制地問題, 訪問團 가운데 故鄕訪問團의 構成을 어및게 하느

냐라고 하는 構成問題가 있고, 또 藝術團과 關聯된 問題가 있습니다 囑

그래서 第3次 會談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問題를 中心으로

討論을 繼績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諒

그 展要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면 北側이 文漆煥 .林秀卿擴등 會談外

的 問題를 계속 擧論을 하게 되면 事雷上 우리가 討論하는데 , 會談을

進行하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출

고렇기 때문에 나는 앞으로 北側이 이와같은 會談外的 問題를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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以上 擧論하지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等

그리고 雙方 모두가 다 本會談 再開와 第2次 r訪問團J 事業을 年

內에 實現하자라고 하는 目標를 가지고 있는 만큼 第3次 接觸에서 아

까 말普드린 나머지 몇가지 問題를 놓고 서로 相互 理解와 讓步의 精

神을 가지고 努力한다면 折東點을 찾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출

또 이 會談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一方의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

이고 또 相對側이 있는 것인 만큼 서로서로 조금씩 讓步하는 姿勢를

發揮한다면 앞으로 이 會談의 展望은 밝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質問:故鄕訪問團 構成問題하고 藝術團 關聯問題中에서 核心的인 問題가

무엇입니차?

좀더 具體的으로 說明해주시기 바랄니다 출

答辯 :지금 가장 重要한 것은 오늘 討論되었던 規模問題하고 그 다음에

訪問地問題, 그 다음에 訪問時期問題 이 세가지가 가장 重要한 問題입

니4 .

그리고 이제 거기에 곁들여서 藝術團 交換에 따르는 公演內容이라든

가 또 公演回數, 中經與否 이런 것이 이제 잇달아서 討論이 되어야될

問題라고 생각을 합니다 雌

質問 :故鄕訪問團 構成에 있어서는 어려운게 무엇이 있습니까?

答辯 :지금 構成에 있어시는 우리側에서는 南과 北에 故鄕을 둔 離論家

族들을 中心으로 해서 辨成을 하되 相逢對象者가 確認된 사람을 中心

으로, 그 사람들을 優先的으로 여기에 位含시키자 하는 것입니다 .

그 理由는 무엇인가 하면 지난 l985年 第 l次 r訪問團 J事業때 相

對側 地域을 들어가지고 桐逢對象者가 없었기 때문에 호텔에서 그냥 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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間만 보내다가 돌아온 그러한 先例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가급적이면 故鄕訪問團 構成할 적에 相對側 地域에

相逢對象者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여기에 包含을 시켰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우리의 立場이고, 北側에서는 이 問題와 關聯해서 서울과

平壞에 故鄕을 둔 사람을 위주로 權成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출

그러니까 北側은 서울.平壤 두 곳으로 限定을 시켜놓고 있고 ; l

構成도 서울.平壤에 故部을 둔 사람 中心으로 構成을 하자 이것이

우리하고 조금 다릅니다 準

質問 :本會談과 故鄕訪問團의 順序를 바꾸어 우리가 讓步를 할 것인가 그

問題에 대해 앞으로 우리側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答辯:지금 말씀드린 바와같이 우리가 本會談을 먼지하고 이어서 r 訪問

團 J 을 實現하는게 좋겠다는 것에는 2 理由가 세가지가 있습니다.

첫해는 우리가 離撚家族들의 苦痛을 理本的으로 幅넓게 解漆해 주려

고 하며는 本會談議題로 잡혀있는 5個項 事業을 實踐에 옮겨야 됩니

다.

그래서 이 5情項 準業을 寶踐에 옮기면 離論家族制題가 視本的으로

幅넓게 다 解決된다 ?이말입니다 출

그래서 이 本會談을 우선 여는 것이 離撚家族問題 解決에 接近하는

아주 基礎的인 > 基本的인 方向이다, 이것이 a :.

더군다나 이 本會談 問題로 말하자면 지난 l986年 2月달에 平壞에

서 별기로, 그러니까 第 ll次 會談 이야기입니다 를

第 ll次 會談을 l986年 2月에 平壞에서 열기로 雙方이 출意를 했

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임박해서 北側이 다른 理由를 대가지고 이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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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方的으로 中斷을 시켰습니다.

그 中斷시킨 後에 우리側에서는 條件없이 이 本會談을 再開하자 하

면서 우리나름대로 이 本會談에 임할 수 있는 準備를 갖추었습니다 출

또 北側도 l986年 2月 그 中斷措置를 내리기 前에 이미 自己들나

름대로도 避備를 했을것입니다.

그래서 이 本會談 關係는 雙方 모두가 다 4年前부터 念頭에 두었

고 또 準備를 해온 것이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당장 손쉽게 열수 있

다 ?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같이 離漆家族問題 解決의 基本方途가 本

會談이니까 이것먼저 '열자는 것이 우리側 要求의 하나이고, 또 하나는

이 準備面에 있어서도 本會談은 4 年前부터 우리가 다 생각해 가지고

準備해온 것이기 때문에 이것 먼저 열 수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 우리가 이야기 하는 것은 r訪問團J問題는 그 規

模가 本會談 規模보다는 글 數字가 많습니다.

지금 本會談은 代表團 .記者 .隨行員 .支援人員 합쳐서 84名 規模입

니다. 그런데 이번 r訪問團 J의 경우 南北이 내놓은 것을 보면 5oo

名에서 6oo 名 程度입니다.

그러니까 이 規模面에서 r訪問團J이 워낙 數字가 많기 때문에 아

무래도 準備하는데 있어서도 時間이 조금 더 많이 걸린다> 그것이죠 譽

그리고 藝術團을 交換하는데 있어서 公演의 內寒을 좀 더 좋게 하

려고 그러면 雙方이 準備하는 時間도 그만큼 펼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우리側에서 이번 故鄕訪問團 構成에 相逢對

象者가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包含시키자라고 하였는데 t 그렇게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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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 는 우선 離論家族 當事者가 相對側 地域으로 出證하기 前에 최

소한도 한달 前 쯤 해서 이 名單交換作業을 실시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한쪽에서 다른쪽에 가령 4oo 名의 訪問候補者 名單

을 보내주게 되면 그쪽에서는 그 名單을 받아 가지고 그들의 家族과

親戚을 찾습니다. 그 結果를 또 相對側에 보내줘요 출

그러면 그것을 받아 가지고 그 中에 相對側 地域에 家族이 있는사

람을 故鄕訪問團에 包含시키게 되는, 이러한 所謂 사람찾고 알려주는 漆

次에 따르는 時間이 必要합니다
燎

우리는 이것이 최소한 한>한달 以上 걸릴 것으로 봅니다
출

그래서 이러한 故鄕訪問團 交換에 必要한 최소한의 準備期間 이것을

우리가 考慮를 할 때에 이 本會談 여는 것 보다는 조금 더 時間이

必要하겠다 하는 그런 判斷에서 했습니다.

質問 :하나 더 追加해서 質問드리겠습니다.

北側團長 記者會見에서 이야기 했습니다마는 文恭煥 .林秀卿朧 問題가

解決이 안되면 結局은 故鄕訪問團이나 本會談問題가 안되는 것이냐는 質

問을 하니까, 그것은 대체로 前提條件은 아니라고 하지만 同時解決해야

된다고 했습니 다
聾

그 同時解決이라는 것은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안될 수도 있고 또

될 수도 있는 兩面性을 가지고 있는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 M M

오늘 얼마만한 强度로 얼마만한 時間동안 그 間題를 提起를 했는지 또

만에서의 雰圍氣랄까 感같은 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람니다
를

答辯:저로서는 앞으로 될 수 있는대로 이 會談을 成事시키려z 하는 立

湯이기 때문에 相對側을 자극하거나 하는 이야기는 가급적 삼가하려 츠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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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럽니다.

다만 그 質問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北側에서는 오늘 첫 發言 모

두에서부터 文撚煥牧師 .林秀卿壤 問題를 擧論했습니다. 相當한 時間에

걸쳐서 擧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側에서는 이 間題를 더 以上 擧論하지 않고 寶質問題

討議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해서아까말씀드린 바와같이 r訪間團 J規模라든가

또 는 時期問題에 관해서 어느 程度 實質討議를 할 수 있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별다른 質問이 없으시면 다음에 또 뵙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 L

만 끝내겠습니 다
를

고맙습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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